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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명: 한국-유럽 국가 간 근로환경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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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기간: 2019. 11. 30.(토) ~ 2020. 3. 24.(화) (4개월)

2. 연구목적

- 한국-유럽 근로환경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근로환경 

현황과 개선을 위한 심층연구 수행

- 물리적환경, 근로시간, 업무강도 등 국가 간 근로환경 현황을 양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구분 정의하여 비교연구 수행

- 공단 조사사업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기법 기초 연구

3. 기대효과

- 국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공단 조사시스템 및 조사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

- 선진 연구기관의 연구방향과 기법 습득을 통한 연구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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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 국가 간 근로환경 비교 연구 보고서 

Ⅰ  파견개요

q 파견목적

❍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상호 경쟁력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 2020년 유럽근로환경조사의 앞선 조사기법 및 실사전략 벤치마킹

으로 국내 조사품질 향상에 기여

❍ 안전보건 분야 선진 기관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협력체계 구축 

❍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우호 증진 및 연구자 교류 활성화를 통한

연구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q 파견기간 : 2019. 11. 30.(토) ∼ 2020. 3. 24.(화) 
[당초계획: ~ 3. 31.(화)]

    ※ 단축사유: COVID-19 유럽지역내 확산에 따른 파견직원 안전을 위한 조기 귀국

q 파견국가 : 아일랜드 더블린

q 파견기관

❍ 기관명: 유럽재단(Eurofound)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EU-OSHA와 같이 유럽연합(EU)에 속한 Agency

  -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정보,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유럽의 변화, 산

업간 관계, 삶과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 조언 및 전문지식 제공

❍ 주요 수행업무

  - 유럽국가간의 의견조율을 통한 연구방향 선정 및 조직운영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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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변화 및 미래의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선제적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 반영하기 위한 연구 및 연구결과 제공

공단-Eurofound 협력 현황
• 2015. 4. 1. 최초 협약체결 (공단 권혁면 연구원장 – Eurofound Juan Menéndez-Valdés 국장)

• 2016. 6.   연구원 직원 2명, 유럽근로환경조사 참관 

• 2017. 7.   ILO-유로파운드 공동 작업 ‘근로환경에 관한 글로벌 리포트’에 공단 참여

• 2018. 8.   유로파운드 담당자 한국 방문 ‘근로환경조사’관련 의견 교환

q 파견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전공 입사일 담당업무

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전문직

5급
이창훈 통계학 2017. 6. 30.

정책연구(자체, 위탁) 수행

조사연구 수행 및 활성화

❍ 공단에서 실시중인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2종 담당 업무 수행

  - 국가승인통계 조사규모/예산

    : 근로환경조사(5만명/17억),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5천개소/4억)

q 파견과정

❍ 공동연구는 크게 ‘조사방법론 연구’와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2개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

❍ (조사방법론 연구) 선진 조사방법을 습득하고, 공단 조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문지 개발, 설문지 번역, 보고서 작성방법,

조사 모니터링 시스템, 조사원 선발·교육 등 조사사업 준비과정을

담당 직원과 함께 참여함

❍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근로환경조사는 문항의 80%를 공유하여 

국가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음. 이에 물리적 환경, 업무 

강도, 근로시간, 사회적 환경, 기술 및 재량, 전망, 소득 총 7가지 

직업의 질을 구성하는 지수(Index)를 활용하여 분야별로 한국과 

유럽 근로환경 비교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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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행사항 및 파견내용

1  조사방법론 연구

q 조사원 교육

❍ 7th 유럽 근로환경조사(이하 EWCS) 조사원 교육 과정 참석을 통한 

실사 교육 현지 체험

❍ 근로환경조사 조사원 교육 개선점 및 보완 사항 도출

q 설문지 번역 체계

❍ EWCS는 유럽 37개국을 대상으로 하기에 정확한 번역이 필수적

❍ 근로환경조사는 문항의 80%를 공유하므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하여

Eurofound에서 수행하는 번역 체계 습득

q 보고서 작성방법 제안

❍ Eurofound는 별도의 보고서 작성 및 편집팀 별도 존재

❍ 연구자가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이용자가 쉽고 빠르게 연구보고서를 읽을 수 있는 환경 제공

q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 근로환경조사는 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 조사를 기초로 함

❍ 이에 조사원의 속임수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중요

❍ 근로환경조사는 종이설문이 아닌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조사 수행

❍ 효과적으로 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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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사(Survey Fieldwork) 주간 모니터링 시스템

❍ 7th EWCS는 2020년 2월부터 실사 시작함

❍ EWCS 조사업체인 IPSOS로부터 매주 실사 현황 자료 수신

❍ 현황자료를 통해 매주 목요일 오전 내부 부서회의 실시 후 내부

회의 결과를 통해 오후 IPSOS와 정기 회의 실시

❍ 매주 부서회의 및 IPSOS 회의 참여하여 실사 관리 시스템 습득

2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q 다차원 직업의 질 지수를 활용한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 Eurofound(2012)는 다차원 직업의 질 지수(The multiple dimensions

of job quality index)를 통해 추상적인 근로의 개념을 수치화하기 

위해 도입1)

❍ 사용된 지수는 총 7가지로 아래와 같이 구성

  -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 자세관련(인체공학적) 위험,

환경적 위험, 생물학적 및 화학적 위험

  - 업무강도(Work intensity) : 양적요구, 작업속도 조절과 의존성, 감정적 요구

  - 근로시간의 질(Working time quality) : 주간 근로시간, 비정형 근무,

근무시간 조정, 근로시간 유연성

  -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 : 직장내 괴롭힘, 사회적지지

  - 기술 및 재량(Skills and discretion) : 업무인지, 업무의사결정, 조직

참여, 교육훈련

  - 직업전망(Prospects) : 종사상 지위, 경력전망, 직업안정성, 다운사이징

  - 소득(Earnings)

1) Eurofound (2012b), Trends in job quality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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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의 질 지수는 근로환경을 수치화하여 객관화 자료 제공

❍ 객관화된 수치를 통해 한국의 근로환경을 수치로 현황파악

❍ 또한, 단순히 수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사회적 

현상, 관련 법률, 문헌 등을 통해 결과해석을 통한 설명에 중점을 

두고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

3  주차별 수행사항

q 1주차(2019. 12. 2. ~ 12. 7.)

❍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주제 회의

  - 한국-유럽 직접적인 비교 가능한 문항 검토

  - 구체적인 연구과저 선정을 위해 관련 유로파운드 연구 보고서 수령 

및 문헌연구 수행

q 2주차(2019. 12. 8. ~ 12. 14.)

❍ 근로환경조사(KWCS) 주요 사항, 한국근로환경 발표 수행

  - 근로환경조사 주요 진행방법 및 주요결과 발표

  - 한국-유럽 근로환경 주요 차이점 비교

  - 최근 한국근로환경과 주요 관심사항 발표

❍ 유럽사업체조사(ECS; European Company Survey) 발전을 위한 

회의 참석 및 토의

  - 회의 주제: 조사응답률 향상 방안, 국가 간 자료 병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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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조사 주요 사항 발표 유럽 사업체 조사 발전 회의

q 3주차(2019. 12. 15. ~ 12. 21.)

❍ 한국-유럽 근로환경을 비교연구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조사(KWCS)와 

유럽근로환경조사(EWCS) 문항 비교 수행

  - 각 연구주제별 사용된 문항 검토 수행

  - 사용된 문항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방법 연구 및 회의

* 자료를 통계분석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것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함

q 4주차(2019. 12. 22. ~ 12. 28.)

❍ 한국-유럽 통합 DB 구축할 수 있도록 자료 병합 통계연구 수행 

  -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연구를 위해 통합 DB를 구축하는 작업 필요

  - 이에 통합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계연구 수행

❍ 한국-유럽 비교연구 통계기법 적절성 검토

  - 분석목적에 맞는 통계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문헌 연구 수행

q 5주차(2019. 12. 29. ~ 2020. 1. 4.) ~ 6주차(2020. 1. 5. ~ 1. 11.)*

❍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한국-유럽 근로환경을 비교할 수 있는 

근로환경 지수(index) 전처리

  - 독립 종속 잠재변수 등 분석에 사용될 변수 전처리 과정 수행

→ 사용된 지수는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사회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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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vironment), 업무강도(Work intensity), 작업기술 및 재량

(Skills and discretion), 근로시간의 질(Working time quality), 일에 

대한 전망(Prospects), 소득(Earnings) 으로 결정

  -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변수별 단위 점수 서열 등의 통일작업

* 작업량이 많아 2주 정도의 시간 소요됨

q 7주차(2020. 1. 12. ~ 1. 18.)

❍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기술통계 산출

  -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근로환경 기술통계 산출

  - 물리적 환경 영역 기술통계 산출 : 전반적인 위험요인 노출정도, 

인간공학적 요인의 노출정도, 생물화학적 위험요인 노출정도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통계 산출

❍ (조사방법론 연구) EWCS 신규 및 수정 문항 KWCS 적용을 위한 

해석방법(Translate method) 연구

  - EWCS는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므로 

번역에 상당한 공을 들여서 작업하며, KWCS 또한 EWCS의 문항을 

대부분 차용함으로 정확한 번역 절차가 필요

  - 기본적인 번역 절차는 국제 CROSS-CULTURAL SURVEY GUIDELINES을 

따름 → 1명의 번역 책임자와 2명의 개별적인 번역가를 투입하여 

개별로 번역작업 후 번역 결과를 통합하여 가장 나은 번역결과를 

채용하는 방법 사용

  - 6th KWCS에 신규 및 번역 문항에 해당 방법 적용방법 연구 수행

q 8주차(2020. 1. 19. ~ 1. 25.)

❍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기술통계 산출

  - 업무강도 영역 기술통계 산출 :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느끼는 

양적 요구, 감정적 요구, 업무속도 결정 요인 등 업무강도를 결정

하는 요인들의 기술통계

  - 업종과 직종에 따라 업무강도 차이 통계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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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주차(2020. 1. 26. ~ 2. 1.)

❍ (조사방법론 연구) EWCS 조사원 교육 참석

  - 조사원 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 절차 및 체계 등 습득

  - 연구원 시스템과 달리 안드로이드/IOS 기반의 TAPI 프로그램 개발

→ 조사원 및 응답자 조사 편의성 높임

EWCS 조사원 교육 현장

❍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기술통계 산출

  - 근로시간의 질 영역 기술통계 산출 : 비정형 근무, 교대근무, 업무

유연성 등 근로시간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산출

  - 업종과 직종, 종사상 지위,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 질 지수에 

대한 통계 산출

  - 단시간 근무자, 장시간 근무자 별로 건강과 업무 만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항 회귀분석 실시

q 10주차(2020. 2. 2. ~ 2. 8.)

❍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통계결과 산출

  -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근로환경 기술통계 산출

  - 근로시간의 질 통계결과 산출 : 주간 근로시간,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여부, 심야·토·일요일 근무여부, 교대근무형태 파악,

근로시간 결정 요인, 근로시간 유연성 등 근로시간 관련 통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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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주차(2020. 2. 9. ~ 2. 15.)

❍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통계결과 산출

  - 일에 대한 전망 통계결과 산출 : 종사상지위 비율, 현재 직업의 

전망성, 직업 안전성, 구조조정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전망에 

관련된 통계결과 산출

  - 근로자 소득 통계결과 산출 : 소득분위에 따른 보상적절성, 소득 

구성요소, 초과근무·휴일근무·위험수당 비율, 성과급·배당금·개수급

/능률급 지급 여부 등 소득과 관련된 통계결과 산출

q 12주차(2020. 2. 16. ~ 2. 22.)

❍ (조사방법론 연구) 실사 모니터링 전략 연구

  - EWCS 실사 모니터링 전략 담당자와 별도의 미팅 가짐

  - GPS 운영 전략

: 조사원/응답자 상태에 따라 다른 아이콘을 적용하여 쉽게 인

식하도록 구성

: 상태는 조사시작/조사중단/중도중단/조사완료로 표시되며,

조사원 이동경로 순서를 번호를 부여하여 이동경로를 순서

에 따라 추적도 가능하게 제작

: 단, GPS가 오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50M의 오차는 인정

  - 음성녹음 운영 전략

: TAPI/CAPI를 도입함으로써 응답자의 동의 후에 조사 과정을 

음성 녹음도 실시

: 응답자의 종사상지위/업종/직종과 같은 자유형식의 주관식 문

항 위주로 실시

: 치팅(속임수) 방지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여짐

  - 조사원 독려 전략

: 모든 조사구가 다른 조사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난이도가 높은 조사구에 할당된 조사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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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브 제도를 도입

❍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통계결과 산출

  - 직장 내 사회적 영역 기술통계 산출 : 직장 내 괴롭힘(언어폭력,

성희롱, 괴롭힘 등), 직장 상사/동료와의 관계, 성별에 따른 유리

천장 현상, 사업장 규모에 따른 관리자와 근로자간의 소통여부

(노동조합, 정규위원회 운영) 등 사회적 영역 결과 도출

q 13주차(2020. 2. 23. ~ 2. 29.)

❍ (조사방법론 연구) EWCS 실사 현황 회의 참석

  - EWCS 실사 기간이 1달(4주)에 접어듬에 따라 Eurofound와 

IPSOS(조사업체)간 실사 현황 회의 참석함

  -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침

: IPSOS 실사 현황 보고서 Eurofound에 보고 → 현황을 토대로 

Eurofound 내 담당자 간 내부 회의를 통해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해 사전 회의 실시 → IPSOS 조사담당자와 사전 회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방안 도출

  -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의 형태는 메인 보고서, Para Data 보고서,

BackChecking 보고서, PSU(조사구, 표본) 보고서 총 4종으로 구성되며

Eurofound에서는 위와 같은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별도의 

내부 전담 직원이 있음

❍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통계분석 결과 해석

  -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통계분석 결과 해석내용 작성

  - 업무강도(Work intensity)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논문, 기사, 법률,

발표 등의 문헌 연구 수행하고, 해석방향 및 방법에 대해 

Eurofound 담당자와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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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CS 실사 현황 회의 참석 통계분석 결과 의견 공유

q 14주차(2020. 3. 1. ~ 3. 7.)

❍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통계분석 결과 해석

  -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통계분석 결과 해석내용 작성

  - 기술 및 재량(Skills and discretion) 결과를 업무인지차원, 업무의

상결정, 조직참여, 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통계 산출

  - 기술 및 재량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존 연구와 실태조사 결과 

문헌 참고

q 15주차(2020. 3. 8. ~ 3. 14.)

❍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통계분석 결과 해석

  -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통계분석 결과 해석내용 작성

  - 전망(Prospects) 결과를 종사상지위, 경력전망, 직업 안정성, 다운사

이징으로 구분하여 통계 산출

  - 유럽과 한국의 전망 결과를 보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OECD

자료를 통해 백데이터로 활용

❍ (조사방법론 연구) EWCS 실사 현황 주간 회의 참석

  - COVID-19가 이탈리아에 확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탈리아만 

근로환경조사 중단하기로 결정

  - COVID-19로 EWCS 실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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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진행현황이 더딘 국가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해 

의견 공유

  - 비정규직이 높은 비율로 조사되는 국가에 대해서 현황파악 지시

  - 조사원 이탈률이 높은 국가와 지역에 대해 조사원들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 공유

q 16주차(2020. 3. 15. ~ 3. 21.)

❍ (조사방법론 연구) EWCS 실사 현황 주간 회의 참석

  - COVID-19가 유럽 전역에 확산됨에 따라 EWCS 잠정적으로 중단

하기로 결정

  - COVID-19로 인해 가구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 조사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조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 공유

❍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통계분석 결과 해석

  - 통계결과 해석에 관한 사항 의견 공유

  - COVID-19가 유럽전역에 확산됨에 따라 예정된 파견 종료 기간인 

3월 31일 아닌 3월 24일에 복귀하기로 결정됨

  - 이에 완성되지 못 한 공동 연구보고서는 이메일, 유선통화과 화상

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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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파견내용-조사방법론 연구

1  조사원교육

q 교육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1. 27.(월) 10:00~17:00, Green Isle 호텔(더블린 소재)

❍ 참석자 : 25명

- Eurofound(2명) : M. Welkins(EWCS 담당연구원), 이창훈 연구원

- Ipsos and B&A(3명) : L. MacGrillen(EWCS 아일랜드 실사 책임자) 외 2명
    ※ Ipsos는 EWCS 메인 조사업체이며, B&A는 아일랜드 조사업체로 Ipsos로부터 하청받음

- 조사원(20명) : 조사원은 EWCS 경험자 또는 유사 가구 방문조사 

경험자로 구성

    ※ 유사 가구 방문조사로는 대다수 European Social Survey를 경험 했다고 대답함.

❍ 교육 개요

- 10:00~13:00 : EWCS 소개, 조사대상자 선별 방법, 접촉방법  교육

- 13:00~14:00 : 점심시간

- 14:00~16:00 : TAPI 실습

- 16:00~17:00 : 조사준비물 소개, 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 교육

[조사원 교육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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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 35 euros (교통비 별도 지급)

❍ 기타

- 아일랜드 내 조사원 교육은 27일(월)~31일(금) 동안 진행되며, 더블린은 

2일 동안(27일, 28일) 각각 20명씩 조사원 교육하며, 남은 3일(29~31일)은 

다른 도시에서 각각 1일씩 교육 진행함

- 교육은 아일랜드 현지 조사업체인 B&A 실사담당자가 혼자서 수행.

Ipsos 담당자는 교육보조 및 정리만 수행

- Eurofound 연구원은 조사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정의가 애매한 

부분만 대표로 답변하여 상황정리

- 교육 일수가 하루인 주요 원인은 

· Eurofound 답변 : 예산 문제가 크다고 답변. 호텔 임대료와 

다과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커서 하루에 모든 것을 끝낸다고 함

· 조사업체 답변 : 조사원들은 조사 경험자/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매주 유사한 조사를 수행하기에 하루면 교육 

시간은 충분하다고 답변

q 주요 교육 내용

❍ 10:00~13:00 : EWCS 소개, 조사대상자 선별 방법, 접촉방법 교육

- 조사담당자가 강의식으로 교육 진행하며 자유롭게 질문 허용가능

- EWCS에 포함된 모든 문항을 교육하지 않음

- 조사대상자 여부, 자영업자·임금근로자 등을 판별할 수 있는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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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여 교육하고 퀴즈를 통해 교육내용 이해도 확인

[조사대상자 여부 판단 퀴즈 화면]

- 교육 후 조사원이 제대로 교육이해를 하였는 지에 대한 평가(Test)

실시하지 않음

· 조사업체 담당자 답변 : 전문조사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그들에게 

별도에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문항을 우리는 설명

하지 않는다. 문항에 대한 이해는 조사원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집에서 자습으로 숙지한다. 그대신 조사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에 주석(annotations)을 달아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답변

- 조사대상자 접촉방법 교육은 교육교재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하며,

응답자가 거절할 때 조사원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교육하고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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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응답자 거절 시 대처방법 롤플레잉 화면]

-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예: 교대근무, 주말근무 등)은 강사가 조사원

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지 않고, 자습으로 전적으로 맡김

❍ 14:00~16:00 : TAPI

- TAPI 실습은 강사라 빔 프로젝트로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보여

주면서 조사원들이 따라 실습하는 형태를 취함

    ※ TAPI 교육 또한 모든 문항을 교육하지 않음. 초기 설정과 초기 문항만 교육실습함

- TAPI는 안드로이드/IOS 2개 버전으로 개발

- 처음 접속 시 조사원 ID/PW 입력 후 OTP번호를 IPSOS에서 받은 

후에 접속하는 절차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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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TAPI 실습]

    ※ TAPI 화면은 교육교재 참고. 

- 조사업체 담당자를 순회하면서 조사원 TAPI 조작관련 질문사항 

해결

- TAPI DB는 오전/저녁 시간 대 2번 자동 Upload됨

- TAPI는 GPS를 통해서 위치 추적과 파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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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17:00 : 조사준비물 소개, 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 교육

- 조사준비물은 아래와 같음.

조사 소개 문서(Introduction letters) 브로셔(Promocards)

부재 중 조사원 방문 표식카드
(While you were out card)

개인정보 활용서(Private Notice)

쇼카드 (Show cards)
문항별 답변 설명을 담은 팁 문서

(Tip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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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직종 분류 가이드 라인
(Guidance note on probing ISCO and NACE)

인터뷰어 ID 카드
(Interviewr badge)

설문지(Questionnaire) 예시

- 조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래의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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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주의를 요함

· 인터뷰시간이 20분 이내 또는 90분 초과의 조사

· 조사 간격이 5분 이내인 조사

· 하루 5건 이상 조사한 경우

· 모름/거절/무응답이 평균보다 많이 발생한 경우

· 오전 8시 이전, 오후 22시 이후에 조사된 경우

· 조사 지역과 GPS상 주소가 다른 경우

· 조사 시작/종료 날짜가 다른 경우

· 첫 번째 선택답변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예: 1번만 계속 선택하여 조사된 경우)

- 조사 완료된 가구는 2주 안에 Back check 절차를 밟음

· 검증항목은 가구원 정보, 핵심 문항 및 선별 문항을 질문함

- 또한, 일주일에 2번 조사담당자와 조사원과 통화 실시

q 조사원 교육 결과 요약

❍ 교육시간

-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

❍ 교육방식

- 이론 : 오전 시간을 할애하여 조사대상자 선별 과정만 교육하며,

문항 전체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교육교재를 통한 조사

원 자습에 맡김

- TAPI : 오후 시간을 할애하여 기본적인 사용법만 교육하며, 나머지 

실습은 자습으로 맡김

❍ 교육효과 측정

- 별도의 교육효과 측정하지 않음. 교육 중간 퀴즈와 롤플레잉 실습만 실시

❍ 강의의 주체

- 강의는 전적으로 조사업체 담당자가 수행

- Eurofound 담당자는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만 대표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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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 교육 수당

- 1일 35 euros 지급받으며, 교통비는 별도

❍ 용어정의(교대근무, 주말근무 등)에 대한 교육 여부

- 용어정의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으며, 교재를 통한 자습에 맡김

❍ CAPI 구성화면

- 첨부된 교육교재 참고

- Eurofound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추후에 직접 시연해보기로 함

❍ 조사원 관리 방식

- 주 2회 조사담당자와 조사원간에 유선통화 실시

- 별도의 새도잉(Shadowing) 실시 하지 않음 → (조사담당자 답

변) 우리는 조사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별도의 새도잉 실시하

지 않음

- GPS를 통한 담당자 일과 위치 추적

- Back Check 절차와 모니터링 절차 실시

- 조사담당자 실시간 TAPI DB 감독 실시

❍ Cheating 방지

- 위의 조사원 관리 방식을 통한 관리를 실시한다고 답변함

- Cheating에 대해서 조사원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한다고 답변함

❍ 조사해온 자료 검증 방법

- Back Check 절차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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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단 연구원 적용 방안

❍ EWCS 조사원 교육 현장 참석 결과,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

조사의 조사원 교육 과정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상세하고 

꼼꼼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조사원 교육과 관리가 전혀 뒤처지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확인

❍ TAPI는 EWCS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이 안드로이드 또는 IOS, 여건이

허락한다면 2개의 운영체제로 개발하여 사용성 개선 작업 필요하

다고 판단됨

2  설문지 번역 체계

q 설문지 번역 절차

❍ 번역 절차 도입 이유

  - EWCS 유럽의 37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사업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또한, 유럽 국가 내에서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3개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존재

  - 예를들어, 프랑스를 공용어로 쓰는 유럽국가인 벨기어, 룩세부르크, 

모나코, 스위스 등과 같은 국가들은 같은 프랑스어를 사용하지만 

국가별로 통용되는 용어과 각각 다르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이런 언어적 문제를 유럽국가들간에 가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번역 

절차가 필요로 함

  - Eurofound에서는 국제 CROSS-CULTURAL SURVEY GUIDELINES을 따름

  - KWCS 또한 EWCS의 문항을 대부분 차용함으로 정확한 번역 절차

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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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절차

  

- 기본적인 번역 절차는 국제 CROSS-CULTURAL SURVEY GUIDELINES을 따름 

→ 1명의 번역 책임자와 2명의 개별적인 번역가를 투입하여 개별로 

번역작업 후 번역 결과를 통합하여 가장 나은 번역결과를 채용하는 

방법 사용

[설문지 번역 기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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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번역가 가이드라인]

- 설문지는 유지(trend), 신규(new)와 수정(modified) 총 3가지 유형의 

문항으로 구성

: 유지(trend) 문항은 예전 문항을 수정없이 계속 사용하는 문항을 

뜻하며, 기존 문항이 번역이 잘 못 된 경우에 다시 번역

: 신규(new) 문항은 7th EWCS에서 새롭게 도입된 문항을 뜻하며,

번역가들은 반드시 현지에 맞도록 번역을 수행하여야 함

: 수정(modified) 문항은 존재하는 문항이지만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을 뜻하며, 번역가들은 반

드시 현지에 맞도록 번역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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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번역 유형]

- 각각의 번역가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문항별로 번역한 결과를 하나의 

엑셀 파일에 기입하며, 번역책임자는 두 개의 번역결과 중에 현지에 

가장 맞는 번역을 최종적으로 선택

- 최종 번역을 선택하기 전에 국가 별로 인지조사(cognition survey)를 

실시하여 현지인들이 설문지를 최초 의도에 맞게 이해하는 지 사전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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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1&번역가2 번역 결과 비교]

[번역가별로 검토 결과 및 코멘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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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번역 결과 도출]

3  보고서 작성방법 제안

q 개요

❍ 연구결과 보고서를 읽는 이용자들을 위해 편의를 위해 보고서 작성 

방법을 Eurofound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

❍ 보고서 종류는 글쓰기에 기본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Writing for

Eurofound’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포맷을 제공하는 ‘Eurofound

style guide’ 2종의 보고서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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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표지]

q 연구원 연구보고서 현황

❍ 연구원에서는 매년 자체/위탁 연구를 수행 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구보고서 표지 디자인 양식’과 ‘영문요약문(Abstract) 작성 매

뉴얼’을 제공함

연구원 연구보고서 표지 양식 영문요약문(Abstract) 작성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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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보고서 본문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존재

하지 않으며 연구원에 연구보고서 검수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도 

존재하지 않음

  - 연구담당자가 연구보고서 작성에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작성함

q Eurofound style guide 제안 내용

❍ Basic of clear writing : 영어문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의미의 직

접성과 단순성을 기본으로 함. 이는 Eurofound의 광범위한 이용자

(연구자, 정책입안자, 언론인 등)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들에게는 특히 올바른 영어문장을 작성

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의 기본 원칙을 따르

면서 작성하여야 함

  - 문장을 짧고 단순하게 유지(keeping sentences short and simple)

: 명확한 글쓰기는 15~25단어의 비교적 짧은 길이의 문장을 유

지하는 것을 의미

keeping sentences short and simple 예시문

  - 능동적인 언어로 작성(writing in the active voice)

: 능동적인 표현은 수동적인 표현보다 전달력이 높음

: 능동적인 표현은 행동을 더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가독성을 높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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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sentences short and simple 예시문

  - 명사 대신 동사 사용(using verbs rather than nouns)

: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 때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동사가 더 명확하고 문장이 짧아짐

use verbs rather than nouns 예시문

  - 문장을 효과적으로 유지(keeping sentences punchy)

: 문장을 더 강하게 만들려면 한 단락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

를 유지하여야 함

  - 문장을 연결되게 작성(linking sentences together)

: 단락을 연결되게 작성하면 일관성이 용이해지고 의미를 더 명

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

  - 하나의 주요 주제에 대한 단락 유지(keeping paragraphs to one 

key topic)

  -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using concrete, ever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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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글쓰기와 

의사소통이 향상됨

: 또한, Eurofound의 이용자 대다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

: 일상 언어를 사용할 때 한 단어를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바꾸면 더 명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함

❍ Making text flow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How

to write clearly’라는 출판물을 통해서 저자가 문장을 구조화하는 

방법에 주의깊게 접근할 것을 권장함. 해당 파트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글쓰기를 할 것을 권장함

  - 문장을 연대순으로 정렬하기(order the sentence chronologically)

: 문자의 이름을 지정하고 발생 순서대로 배치

Making text flow 예시문

  - 문장을‘잡기’ (‘hook’ your sentences together)

: 하나의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무미건조하게 넘어가는 

것은 좋지 않음. 문장 시작 부분에 오래된 정보나 알려진 정보를 

제시하고 마지막에 새 정보나 복잡한 정보를 넣어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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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k’ your sentences together 예시문

  - 문자에 강한 결말 짓기(give sentences strong endings)

: 문장이 강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독자들은 

강한 결말을 기억에 남아함.

: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방법은 중요한 정보를 끝에 이동시키는 

것이며, 덜 중요한 정보를 시작 부분에 가까이 옮기는 것임

give sentences strong ending 예시문

❍ Writing tips : 종종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글을 쓸 

때 진부한 표현과 관용구를 남용함. 글을 작성할 때도 진부한 표

현과 관용구 사용을 피해야 함

  - 진부한 표현(Clichés) : 때때로 진부한 표현 사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사용

: 비 원어민 및 영어 독자는 진부한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문화에 따른 진부한 표현을 피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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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효율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거나 부적합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진부한 영어표현 대신에 평범한 영어단어로 번역하여 사용

: 지엽적이 아닌 국제적으로 생각하여 단어 사용

  - 관용어(Idioms) : 영어에는 관용구가 가득하고, 이들은 사전 정의

와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

는 사람들은 관용어가 언어이해의 어려움의 원인이 됨

: 관용구, 특히 영어권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관용

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

: 관용어나 구어체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

: 다른 언어에서 사용되는 관용구를 가져와 영어로 번역하지 말

아야 함

  - 전문용어(jargon) : Eurofound의 영어권/비영어권을 포함하여 주요 

이용자들은 대부분 비전문적이고 시간적으로 부족함. 모든 보고

서는 이용자들에게 맞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권장됨. 만약 이용자

들이 우리의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연구결과·아이

디어·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실패한 것을 의미함.

: 전문 기술, 주제 관련 전문 및 조직 관련 전문 용어 사용 최

대한 줄이기

: 과학 용어와 사회 연구 용어가 필요한지 고려하여 작성

: 필수 전문용어가 처음 등장한 경우 정의에 대한 설명 제공

  - 명사 문자열을 주의하여 작성(Beware of noun strings) : 문장의 

진행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명사 문자열을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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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ware of noun strings 예시문

  - 수정자 문제 방지(avoid modifier problems) : 영어 원어민과 비원

어민 모두 수정자 함정에 빠질 수 있음. 수정자는 문장에서 명사 

또는 대명사에 정보를 추가하는 단어, 구 또는 절을 의미. 수정자 

문제는 수정자가 수정해야하는 단어나 구가 명확하지 않거나 누

락되었거나 수정자가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 발생

avoid modifier problems 예시문

  - 모호한 대명사 명확화하기(clarify vague pronouns) 

: this, these, those, that 및 some과 같은 대명사는 독자가 의미가 

둘 이상인 경우 독자에게 혼란을 야기



- 35 -

clarify vague pronouns 예시문

  - 불필요한 구문 피하기(unnecessary phrases)

: 많은 구절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사용되므로 과도하게 사용되

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함

unnecessary phrases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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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riting for Eurofound 제안 내용

❍ Eurofound는 글쓰기(writing)와 편집(editing) 지침을 기준으로 연

구보고서, 정책 요약보고, 기사 또는 블로그를 작성하여 일반인들

에게 제공

❍ 주요 독자는 EU와 국가 정책입안자들이며 이들은 비전문적이고,

시간이 부족하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

❍ Eurofound는 가장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연구, 아이디

어,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해당 가이드 보고서를 통해 

저자와 편집자들이 효율적인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 해당 가이드는 내부 및 외부의 모든 Eurofound의 연구자들이 사

용하도록 설계

❍ 약어 및 두문자어(abbreviations and acronyms)

  - 일반적으로 약어(단어 또는 구문의 단축 형태)나 두문자어(구문의 

초기 문자로 형성된 단어)는 피함

  -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최소로 하고, 간행물에 처음 

철자를 써야함

약어 및 두문자어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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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화(capitalization)

  - 대문자화는 정치 및 정부기관, 회사, 프로그램, 행사, 출판물 등 

공시 및 비공식적인 이름에는 대문자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

❍ 국가 및 EU 회원국(Countries and EU Member States)

  - 국가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하며, 국가를 언급할 때는 공식 

명칭이 아닌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

국가 및 EU회원국 예시문

❍ 통화(Currencies)

  - ISO 코드 EUR 대신 실행 텍스트와 테이블 모두 유로 기호 사용

  - 기호와 숫자 사이에는 공백이 없어야 함

통화 예시문

❍ 날짜와 시간(Date and time)

  - 날짜의 형식은 날짜, 월, 년을 기본 순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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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함

날짜와 시간 예시문

❍ 그림과 표(Figures and tables)

  - 그림 및 표는 해당 페이지가 아닌 전체 문서 내에서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짐

그림과 표 예시문

❍ 각주(Footnotes)

  - 각주의 목적은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독자에게 더 넓은 맥

락을 주거나 본문에서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데 

유용한 보조 정보를 제공하거나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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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예시문

❍ 외래어(Foreign terms)

  - 일반적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영어 번역이 없는 경우에만 영어 이

외의 단어를 사용 

  - 처음 사용할 때는 영어로 정의를 제공하고 외래어는 이탤릭체로 

표시 해야함

외래어 예시문

❍ 포괄적인 언어-성별(Inclusive language-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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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gender)는 성(sex)와 동의어 아님

  - 성별(gender)는 성(sex) 이상의 것을 포함하여 개인의 사회적 정

체성을 나타내며, 성(sex)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냄

  - 편견을 피하고 논의 중인 내용에 적합하며 독자의 관심을 침해하

지 않는 성 중립적 용어를 선택하고, 성 차별적인 단어나 문구 

또는 성적 고정관념을 피해야 함

포괄적인 언어-성별 예시문

❍ 이탤릭체와 굵은 글씨체(Italics and bold)

  - 이탤릭체 :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역효

과 발생. 기울임 글씨꼴의 주요 용도는 제목을 표시하기 위한 것

  - 굵은 글씨체 : 용어와 국가 이름을 강조하는 유용

이탤리체와 굵은 글씨체 예시문

❍ 세로 목록(Vertical 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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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목록은 밀집된 단락을 구분하고 텍

스트들을 읽기 쉽게 만듬

  - 지나치게 긴 목록은 피하고, 최대 5~6개의 항목을 유지

세로 목록 예시문

❍ 숫자 작성(Numbers)

  - 일반적으로 1에서 9사이의 숫자는 영문으로 전체로 작성하고 10

이상의 숫자는 수로 표기

숫자 작성 예시문

❍ 구두(Punctuation)

  - 구두점 사용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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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점 작성 예시문

❍ 단수와 복수(Singular and plural)

  - 단수 동사와 대명사를 사용하여 기관, 기업, 조직, 정부 및 신체

를 단일 단위로 처리

  - 단위 또는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게 초점을 맞출 때는 복수 동사

와 복수 대명사를 사용

  - 백분율 또는 분수는 그것이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 경우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명사가 복수인 경우 복수 동사 사용

❍ 철자법(Spelling)

  - Eurofound의 출판물은 미국(또는 호주)식 영어가 아닌 영국식 영

어를 사용

  - 표준적인 영국 철자법과 용어가 사용

  - 문서 작성 시에 언어를 ‘영어(영국)’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영국 

철자와 미국 철자 사이의 주요 차이는 특정 단어의 끝에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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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자법 예시문

❍ 참고문헌(References)

  - Eurofound는 저자-날짜 참조 체계(author-date referencing system)

을 사용

  - 본문에는 짧은 인용문이 포함되어 저자의 성과 출판일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하며, 세부 정보는 보고서 ‘참조’페이지에서 제시

참고문헌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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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q 개요

❍ 현장에서 조사완료된 자료를 Eurofound와 IPSOS는 검수작업 과정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만을 수용함

❍ 신뢰할 수 있는 조사자료를 얻기 위해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 조사원이 현장에서 저지를 수 있는 속임수 행위(cheating)을 포함하여

조사시작 및 종료시간, 응답시간, 조사원 위치정보, 무응답 비율 

등 한 부적절한 조사들을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파악함

❍ 조사완료된 자료는 매일 자동으로 서버에 업로드 되며, 매일 현장 

조사 책임자는 해당 지역의 DB를 하루 2번씩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조사 자료가 검수 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시 해당 조사

원을 재교육/재훈련 또는 해임 할 수 있음

q 조사원 모니터링 유형

❍ 수집된 데이터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작위 확률 표본 추출

❍ EWCS 조사업체인 IPSOS는 아래의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원의 현장

활동을 관리

  - Back-checking : iField(EWCS 조사관리 프로그램) 활용하여 응답자

로부터 발생하는 paradata를 조사관리자가 모니터링함

  - 조사원 활동 추적 관리 : TAPI를 활용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모

니터링 수행. 예외적으로 GPS 수집이 제한되거나 지역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국가는 예외로 함

    (GPS 추적이 금지된 국가 :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에스토니

아, 스웨덴)

  - 오디오 녹음 :　현장 조사 관리자는 오디오 녹음 정보를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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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오디오 녹음은 응답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실시함

  - 모든 지역의 현장 조사 관리자는 조사원이 겪는 문제에 대해 지원 

및 문제해결 하여야 함

  - 현장 조사 관리자는 조사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이슈와 모범

사례를 공유

  - 조사원 채용 시 전화를 통해 면접을 볼 경우 음성녹음을 사용할 

수 있음

q 조사원 선정, 교육 및 지원 서비스

❍ 조사원은 EWCS 성공의 핵심 요소이므로, 조사원의 품질 관리는 

조사 전체의 중요한 측면임

❍ 좋은 조사원을 선발한다는 의미는 높은 품질의 데이터, 높은 응

답률과 낮은 무응답을 확보 가능

❍ 조사원 선정

  - 조사원은 EWCS와 같은 가구 방문 일대일 설문조사의 경험이 풍

부하여야 함

  - EWCS는 종이설문이 아닌 태블릿 PC를 활용한 CATI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 조사원은 CATI 조사 경험이 있어야 함

  - 조사원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야하며 공식 언어가 둘 이상의 경우 

언어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함

q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 Back-Check Interviews

  - 조사원이 EWCS 조사 완료된 시점으로 1주일 이내 또는 최대 2

주일 이내 백체킹을 실시 하여야 함

  - 7th EWCS는 조사업체인 IPSOS가 F2F(Face-to-Face)를 실시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한 직접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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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2가지 방법 중 국가에 따라 양자택일 또는 두가지 방법 모

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함

  - 백체킹을 통해 응답자는 아래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함

: 응답자의 성별

: 인터뷰에 대한 응답자의 기억 : 인터뷰 장소 및 쇼카드 사용 

여부 등

: 응답자 고용 현황

: 응답자 일자리 수

: 응답자 건강 및 안전위험에 대한 정보

  - 백체킹은 전체 표본의 10%를 임의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5%의 표본을 점검 가능

  - 백체킹 결과를 통해 조사원이 치팅(cheating) 또는 조사결과가 수

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음

❍ Back-Checking selection process

  - 백체킹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전 파일럿 서베이를 통해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침

  - IPSOS는 아래의 3단계를 통해 현장관리를 수행함

1. 신규로 완료된 면접 점검 – 매일 아침 조사 완료된 새로운 

인터뷰 결과들을 조회 가능하며 아래의 기준치를 만족하지 

않는 조사들은 관리시스템에 표시 되도록 설정됨

: 인터뷰 시간 – 20분 미만의 인터뷰는 반드시 다시 점검 하도

록 표시 됨

: 무응답 항목 – 무응답 항목이 20%를 초과하는 모든 인터뷰

는 관리 시스템에 표시됨

: 면접 시작 시간 – 오전 7시 45분 이전과 오후 10시 이후에 

시작된 모든 면접은 의무적으로 다시 점검됨

: 질문 사이의 거리 – 이 정보는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수
집이 허용된 경우). iField는 답변된 각 질문에 대한 GPS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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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질문 응답 사이의 거리를 계산함. 50m

를 벗어나는 경우 표시됨

: 표본 사이의 거리 – 이 정보는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수

집이 허용된 경우). iField는 표본 지점의 GPS 좌표에 대해 인

터뷰 시에 자동으로 GPS좌표가 기록됨. 표본의 좌표와 GPS좌
표의 차이가 1000m 이상이라면 해당 인터뷰는 의심스럽다고 

표시됨. IPSOS는 PSU가 노르웨이 북부지역과 같이 흩어진 지

역이거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해당 임계값을 수정함

: 위의 표시된 모든 사례는 IPSOS에서 현장 관리자를 통해 해당 

사례를 확인하라고 지시함

2. 각 PSU내 조사원별 현재 완료 여부 확인

: EWCS 품질관리를 위해 조사 응답시 기록된 전화번호를 확인

함. 기록의 50% 이상에서 전화번호가 없을 시에 조사원에게 

별도 확인 절차를 가짐

: GPS 데이터 점검(수집이 허용된 경우) - 30% 이상의 GPS 데

이터가 누락된 경우 조사원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침

: 오디오 녹음 가용성 확인(법적 허용되는 경우) - 30% 이상의  

기록이 오디오 녹음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조사

원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 거침

: 동종 PSU와 비교했을 때 면접속도가 25% 이상의 편차를 가

지는 경우

3. 현장 조사 관리자 조사 완료 자료 점검

: 처음 인터뷰시간이 90분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그러나 자주 인터뷰시간이 90분을 초과한 경우 현자 조

사 관리자는 해당 조사원을 별도 확인 절차 거침

❍ 백 체크 결과를 기반으로 조사결과 코드 지정

  - 백체크 완료 후 조사결과를 4가지 코드를 지정하여 분류

  - 면접관을 다시 훈련 시켜야 하는 경우 – 코드 A 또는 B

  - 인터뷰를 취소해야하는 경우 – 코드 C 또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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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체크 분류 코드

구 분 조치

A

조사원 재교육 조치

일관성 없는 응답이 제공될 경우 관리자는 조사원을 조정가능하며,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Eurofound와 협의하여 해임 결정 가능

B

조사원 재훈련 조치

관리자는 조사원이 조사한 모든 인터뷰들을 다시 점검함. 반복되

는 문제가 발생하면 Eurofound와 협의하여 해임 결정 가능

C

인터뷰가 잘 못 됨

관리자는 조사원이 조사한 모든 인터뷰들을 다시 점검함. 반복이 

아닌 독립된 사건인 경우, 관리자는 조사원에게 조언 및 경고 조

치. Eurofound와 협의하여 해임 결정 가능

D

속임수가 의심되는 경우

관리자는 철저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사하여야 함. 부정이 

확인된 경우 조사원을 해임하고 더 이상 EWCS조사를 할 수 없

도록 조치함

❍ 조사원 위치 모니터링

  - 현장 관리자는 조사원의 위치 정보를 모니터링 가능함

[GPS 기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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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원의 동선은 위의 그림과 같이 순서대로 기록됨

[GPS 조사원 동선 추적 화면]

  - GPS 추적이 가능한 국가에서 현장 조사 관리자는 모든 조사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며, 조사원이 특정 주소를 찾

을 수 없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주소를 안내 지원 할 수 있음

❍ 음성 녹음

  - 7th EWCS에서 오디오 녹음은 응답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 짐

  - 충분한 설명 후에 구두로 동의한 다음 오디오 녹음을 시작함

  - 오디오 녹음을 실시하는 문항은 주관식으로 응답을 받는 종사상 

지위, 직종, 업종 문항이 대표적임

: 이유는 종사상 지위와 직종, 업종의 경우 조사원이 인터뷰 시

에 바로 분류할 수가 없는 문항임

: 조사완료 후에 별도의 에디터가 종사상 지위와 직종, 업종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이에 분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음성 녹음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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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 태블릿 PC 화면]

: 녹음된 음성은 백체크 시에 관리자가 열람가능함

: 백체크에 사용되는 문항은 종사상 지위, 업종, 지위, 응답자 

건강상태, 가구원 질문 등이 해당됨

[음성녹음 백체킹 시 화면]

❍ 인센티브 제도

  - 조사원들이 배정받은 조사구들은 균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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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에 따라 조사가 수월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뉨

  - 조사하기 힘든 지역은 이동거리가 길거나, 협조가 어려운 지역 

등으로 정의함

  - 이에 조사원들을 독려하고자 인센티브를 지급함

  - 인센티브는 국가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며 대표적으로 영화표와 

바우처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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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사(Survey Fieldwork) 주간 모니터링 시스템

q 개요

❍ 7th EWCS는 2020년 2월 1주차를 기점으로 실사(Survey Fieldwork)

를 시작함

❍ Eurofound와 조사업체인 IPSOS는 EWCS 진행 사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조사원들이 조사완료한 결과들을 매일 중앙 서

버에 취합

❍ 취합된 DB들은 4가지 종류의 모니터링 보고서로 정리되어 매주 

수요일 Eurofound와 IPSOS가 주간 모니터링 회의 개최함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Eurofound EWCS 담당자들간 주간 모

니터링 자료로 내부 회의 진행함

  - 내부 회의 고정 멤버로는 EWCS 책임자 Agnes 선임연구위원, 

Sophia 연구위원, Mathijn 연구위원, 실사 책임자 Christopher 연

구원, Nils 연구원으로 구성됨

  - 오전 내부 회의를 통해 주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진

행사항과 문제점, 특이사항들을 미리 선별함

  - Eurofound와 IPSOS 주간 모니터링 회의는 오후 3에 SKYPE를 통

한 화상회의로 주관됨

  - 오전 내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안들을 질문과 대답을 받는 형

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 할시에 추후 

별도의 자료를 수신받는 형태를 취함

❍ 보고서 4종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RAG Report : 한 눈에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주요 요약 보고서

  - Process & quality : 응답속도, 접촉/거부, 품질지표가 기록된 보

고서

  - BC report : 백체크 세부사항이 담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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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NF report : PSU 조사지역구의 응답자 접촉 정보를 요약한 보고

❍ 주간 실사 현황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포맷으로 제공됨

[주간 모니터랑 회의 자료 화면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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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모니터랑 회의 자료 화면 예시2]

[주간 모니터랑 회의 자료 화면 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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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모니터랑 회의 자료 화면 예시4]



- 56 -

❍ RAG report

  - 전반적인 EWCS 조사 진행현황을 국가별로 진행한 보고서

  - 주단위 국가별 목표 표본수, 완료 표본수, 무응답 비율, 비접촉 

비율, 비접촉 사유, 조사원별 향후 기대 인터뷰수 등의 자료를 기

반으로 RAG Status를 점수를 산출함

[RAG Report 화면]

  - RAG Status는 실사 시간, 조사 품질, 결과 분포, 무응답률, 응답

률을 각각 1~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총괄 점수를 산출

[RAG Status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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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국가 별로 조사 특이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Sheet를 할당하

여 국가별 특이사항을 코멘트형식으로 기입함

  - 응답률, 협조율, 거절율과 접촉률을 별도의 Sheet에 수록하여 국

가별 해당 비율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함

❍ Process & quality

  - 해당 보고서는 응답률, 거절률에 세부적인 수치와 조사완료된 응

답자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보고서임

  -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로 조사완료된 응답자의 특성을 구분

하는 데 활용됨

[Process & quality report 화면]

  - 해당 자료를 통해 특성을 분석한 예를보면 다음과 같음

: 거절률이 높은 국가로 영국이 나온 경우 이 영향이 브렉시트

를 통해 영국인들이 EWCS에 응답에 응해야하는 사유를 이해

하지 못 한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 공용언어의 개수가 다수일 경우 조사원의 언어능력

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이에 조사원의 언어 사용능력

을 보고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제안함

: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조사된 국가의 경우 Eurostat으로 해당 

국가의 종사상 지위 통계자료를 확인→해당 국가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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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지 않은 경우 조사원의 방문 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여 방문시간을 다양하게 할 것을 IPSOS에 지시

❍ BC report

  - 해당 보고서는 조사완료된 DB에 대해 백체킹(Back-checking)한 

결과를 서술한 보고서임

  - 백체킹의 원칙은 전화확인과 방문확인을 통해서 응답자가 EWCS

를 제대로 응답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BC report 화면]

  - 포함되는 정보는 국가 별로 1주차 이내, 2주차 이내, 2주차 이후 

백체킹한 비율과 조사완료된 표본 중에서 몇 %를 백채킹 한 비

율이 포함됨

  - 백체킹(Back-checking)은 조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부득이할 경우 2주 이내에 할 

것을 강요하지만 2주차에 백체킹을 수행하는 국가가 발생→국가 

별로 백체킹 시점을 1주일 이내, 2주일 이내, 2주일 이후로 구분

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백체킹에 문제 있는 국가 선별→해당 

국가가 왜 백체킹을 늦게 수행하는 지 원인 규명을 IPSOS에 지시

  - 백체킹 시 조사 자체가 잘 못 된 것으로 나타난 D코드가 나타난 

국가의 경우 해당 조사원이 수행한 모든 조사결과 검수 및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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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의 치팅이 확인된 경우 해임할 것을 지시

  - 백체크 분류 코드는 아래의 표와 같음

구 분 조치

A

조사원 재교육 조치

일관성 없는 응답이 제공될 경우 관리자는 조사원을 조정가능하며,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Eurofound와 협의하여 해임 결정 가능

B

조사원 재훈련 조치

관리자는 조사원이 조사한 모든 인터뷰들을 다시 점검함. 반복되

는 문제가 발생하면 Eurofound와 협의하여 해임 결정 가능

C

인터뷰가 잘 못 됨

관리자는 조사원이 조사한 모든 인터뷰들을 다시 점검함. 반복이 

아닌 독립된 사건인 경우, 관리자는 조사원에게 조언 및 경고 조

치. Eurofound와 협의하여 해임 결정 가능

D

속임수가 의심되는 경우

관리자는 철저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사하여야 함. 부정이 

확인된 경우 조사원을 해임하고 더 이상 EWCS조사를 할 수 없

도록 조치함

❍ 3NF report

  - PSU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보고서로 조사구별로 진행 정도를 파

악할 수 있음

  - 조사구별로 조사 진행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하여 문

제가 있는 조사구에 문제가 있는 파악하도록 IPSOS에 지시함

  - 조사구를 총 표본, 조사원 방문시도, 접촉완료, 닫힌 가구, 완성된 

가구, 방문 성공 횟수(1차~6번 이상 방문으로 구분)의 정보로 해

당 조사구의 품질을 확인함

  - 폐쇄된 표본의 경우 부적격 주소, 비접촉 주소, 거절, 연락되었지

만 폐쇄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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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F report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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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파견내용-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연구

1  서론

1.1. 연구 배경

산업안전보건연구원(OSHRI: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이하 OSHRI라 함)는 2006년 제1차 근로환경조사(KWCS: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이하 KWCS라 함)를 시작으로 2017

년 제5차 조사가 완료되었고, 2020년 제6차 조사준비 중이다. 설문문

항은 유럽 Eurofound의 유럽근로환경조사(EWCS: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이하 EWCS라 함)의 설문문항을 기초로 구성하여,

KWCS는 한국의 근로환경을 유럽 각국들과 직접 비교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KWCS와 EWCS를 

활용한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못 하였다. 이번 OSHRI와 

Eurofound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를 통해 활발하게 추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원한다. 본 연구는 비교 연구를 시작하는 기초 연구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에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차원 직업의 질 지수(The multiple dimensions of job

quality index)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한국과 유럽의 근로환경을 

비교하고자 한다. 직업의 질 지수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토대로 근

로환경을 수치화하여 근로자의 직업의 질을 객관화한다. 객관화된 수

치를 통해 한국의 객관적인 근로환경을 수치로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단순히 수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사회적 현상, 관련 법률, 문헌 등을 통해 결과해석을 통한 설명에 중

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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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 연구

2019년 ILO-Eurofound(2019)가 EU, 중국, 한국, 터키, 미국 등의 국

가를 대상으로 직업의 질(job of quality)를 비교 연구하였다. OSHRI

는 한국부분을 공동 작성하였지만 해당 보고서는 한국과 유럽의 직접

적입 비교연구가 아닌 단순 기술통계량만 서술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는 직업의 질 지수(job of quality index)에 해당하는 

모든 지수와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한다.2)

한국에서 KWCS와 EWCS를 모두 활용한 연구로는 조윤호 등(2018)은 

‘신체적 위험요인 노출과 노동자 건강’을 주제로 근로자가 유해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건강상태에 대해 한국과 유럽 28개국을 비교하였다.3)

김영선 등(2016)은 근로자를 건강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성별, 연령, 종사상 지위, 직종, 업종별로 차이가 발

생하는 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4)

두 편의 국내 연구는 양질의 연구로 한국과 유럽의 비교연구의 방

향을 제시하는 훌륭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보고서

와 같이 직장 내 위험요인과 근로시간과 같이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근로환경 전 영역을 다루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Eurofound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9), Working conditions in a global perspectiv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eneva.

3) 조윤호, 이관형, 박정근, 김경우 (2018), 한국과 유럽의 근로환경 비교-신체적 위험요인 노출과 노동자 
건강-,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4) 김영선, 양완영, 백재욱. 우리나라와 유럽의 근로환경조사 비교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지 2016;27(1):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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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다차원 직업의 질 지수

Eurofound(2012)는 다차원 직업의 질 지수(The multiple dimensions

of job quality index)를 통해 추상적인 근로의 개념을 수치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다.5)
직업의 질 지수의 목표는 기업은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을 높이게 하고, 근로자는 오랜 기간동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된 지수는 총 

7가지로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업무강도(Work intensity),

근로시간의 질(Working time quality),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

기술 및 재량(Skills and discretion), 직업전망(Prospects)와 소득(Earnings)

으로 구성된다.

2.2. 물리적 환경

물리적환경 지수는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성된다. 지수를 활용하

여 한국 근로자들의 물리적 환경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세 관련 (인체 공학적) 위험 : 이 지수는 진동 노출,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사람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킴, 무거운 짐 운반 및 반복적인 작

업을 측정한다. 이는 직장 내에서 가장 흔한 위험이며 일반적인 직장내 불

만,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한다.

환경적 위험 : 이 지수는 경제의 특정 활동 (주로 산업, 건설 및 농업)의 

특정 조건 경험과 관련한 진동, 소음 및 고온 및 저온에 대한 노출과 소음

에 대한 노출을 측정한다.

생물학적 및 화학적 위험 : 이 지수는 연기 및 독성 증기 흡입 및 화학 제

5) Eurofound (2012), Trends in job quality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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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및 감염 물질 취급에 대한 노출을 측정한다. 생물학적 및 화학적 위험

은 치명적인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물리적 환경 지수의 구성 변수]

물리적 환경 지수 변수 KWCS 5th EWCS 6th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Q25_A Q29_A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Q25_B Q29_B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Q25_C Q29_C

실내/실외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 Q25_D Q29_D

연기, 흄(용접 흄 또는 배기가스), 가루나 먼지(목 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Q25_E Q29_E

시너와 같은 유기 용제에서 발생한 증기 흡입 Q25_F Q29_F

화학 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함 Q25_G Q29_G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Q25_H Q29_H

폐기물, 체액, 실험 물질같이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 
하거나 직접 접촉함

Q25_I Q29_I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Q26_A Q30_A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킴 Q26_B Q30_B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 Q26_C Q30_C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Q26_E Q30_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를 

규정한다. 진동, 소음, 고온, 저온과 같은 '물리적 인자'와 각종 화학물질과 

금속 등으로 구성된 '화학적 인자', 석면이나 규산 같은 ‘분진’ 그리고 이 

밖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기타 유해인자’로 구분한다.6)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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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구분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181종)

유기화학물(113종)

금속류(23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류(1종)

2. 물리적 인자(2종) 소음, 고열

3. 분진(7종)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나무 분진, 면 분진, 용접 

흄, 유리 섬유, 석면 분진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MSDS(Materials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에 대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려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1996년부터 산업

안전보건법에 적용하였다.7) 

2015~2018년 3년간 유해인자별 기준치 초과 사업장은 물리적 인자 

13,255개소, 화학적 인자 788개소, 분진 531개소, 기타 6개소로 물리적 인

자가 가장 많았다.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인자로는 소음이 13,255개소, 유기

화합물이 435개소, 용접 흄이 246개소, 규산이 141개소, 산화철이 120개소

로 나타났다.8)

7)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8) 2015~2018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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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준치 초과 유해인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

폐증 산업재해자수는 1,018명에서 1,418명으로 증가하였다. 진폐증은 분진

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거나 섬유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화

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직업병+사고)는 414명에서 335명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확연하게 줄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화

학물질 원인 추정 직업성 암은 60명에서 13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9)

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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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진폐증,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그림. 화학물질 원인 추정 직업성 암 현황]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지속 반복되는 단순업무와 무리

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인하여 신체부위가 피로가 누적되어 신체가 완벽하

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반복하면서 발생한다. 작업이 분

업화되고 세분화되면서 특정 근육만 사용함으로써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체공학적인 업무환경과 작업자세

와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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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업무 강도

업무강도 지수는 직장 내 작업의 요구 수준을 측정한다. 작업량이 매우 

많거나, 업무에 너무 많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다양한 요

구들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작업의 요구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업무강도 지수에는 다음을 포

함시킨다. 정량적 요구(빠른 작업), 작업시간 압박(부족한 업무마감, 충분하

지 않은 작업시간), 빈번한 작업 중단, 작업 속도 결정요인, 업무상호의존

성과 감정적 요구로 구성된다. 총 13개의 문항이 지수에 포함된다.
[표. 업무 강도 지수의 구성 변수]

업무 강도 지수 변수 KWCS 5th EWCS 6th 

양적 요구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근무시간 3/4 이상) Q42_A Q49_A

엄격한 마감 시간에 맞춰 일함 

(근무시간 3/4 이상)
Q42_B Q49_B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Q49_G Q61_G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면 귀하의 일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Q44_1 Q52

작업속도 

조절과 의존성

작업 속도 의존성: 결정 요인 3개 이상 Q43_A~E Q50_A~E

동료가 완료한 일 Q43_A Q50_A

고객, 승객, 학생, 환자 등 사람들의 직접적 
요구

Q43_B Q50_B

수치화된 생산 목표나 성과 목표 Q43_C Q50_C

자동화 라인 속도 또는 제품의 이동 속도 Q43_D Q50_D

상사의 결정에 따라 Q43_E Q50_E

감정적 요구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Q49_O Q61_O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 학생을 다룸 

(근무시간 1/4 이상)
Q26_H Q30_F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임

 (근무시간 1/4 이상)
Q26_K Q30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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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

양적요구와 작업속도 조절과 의존성을 통해 한국의 업무강도와 노동생산

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은 1인당 2,00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2,000시간이 넘는 OECD국가는 한국, 멕시코, 그리스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생산성(근로자 한 명이 창출하는 시간당 실

질 부가가치)은 2015년 기준 국가 노동생산성 OECD평균은 46.7달러이다.

한국은 31.8달러로 OECD 35개국 중에서 2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10)

긴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노동생산성을 갖는 원인에 대해서 양적요

구와 작업속도 조절 및 의존성 문항을 통해서 한국 근로자들이 어떤 요인

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이 되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OECD 국가 노동생산성]

감정적 요구(Emotional demands)

산업이 고도화되고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 

해야하는 노동이 생겨났다. Arlie Russell Hochschild는 ‘통제된 마음(The

Managed Heart)’을 통해 감정노동(Emotional Labor)들을 정의하였다

(Arlie, 1983).11)

10) Source: 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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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요구는 직장 내 근로자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다룬다. 근로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화난 고객을 대하거나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해야 한다. 감정적 요구는 간호사나 간병인처럼 보

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감정노동’, ‘태움’이라는 용어로 최근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정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였다.12) 유

럽과 비교를 통하여 한국 근로자의 감정적 요구가 최근의 관심만큼 높은 

수치를 가지는 지 분석한다.

2.4. 근로 시간

한국 국민들은 한 해 동안 1인당 2,00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이

다. 1980~2007년까지 27년간 근로시간 1위를 기록했고, 2008년부터 멕시코

에 1위 자리를 넘겨줬다. OECD 회원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곳은 멕시코와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그리스 밖에 없다. 한국 정부 입

장에서 보면 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현안일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 정

부는 2018년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였다.

[그림. 한국 법정 근로시간 개정]

11) Arlie Russell Hochschild.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83).

12)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Law No. 
16272, Jan.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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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OECD 주요국가 연간 근로시간]

또한,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한

국에서는 워라밸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근로시간은 개인의 삶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 단기간 노동이 아닌 일생동안 노동을 하려면 근로시

간과 적절한 휴식이 조화가 필수적이다. 오늘날에는 업종과 직종이 다양하

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시간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근로시간이 도입되고 있다.

근로시간 지수는 근로시간과 교대근무와 같은 비정형 근로 시간, 근무조

정의 유연성 등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아래의 변수들을 통해서 한국의 

장시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조정의 주체 및 통보시기, 근로시간 

유연성을 유럽과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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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근로시간 지수의 구성 변수]

근로시간 변수 KWCS 5th EWCS 6th 

근로시간

주간 장기 근로 시간(주 48시간 이상) Q22 Q24

회복기간 없음(퇴근한 후부터 다음 날 출근하
기까지 시간이 11시간이 되지 않음)

Q33 Q38

장기 근로 일 수 (하루 10이상 근무 일수) Q32_E Q37_D

비정형 
근로시간

밤 근무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최소 2시
간 이상 일하는 것)

Q32_A Q37_A

토요일 근무 Q32_D Q37_C

일요일 근무 Q32_C Q37_B

교대 근무 Q34_E Q39_E

· 평일 분할 교대 Q34-1: ① Q41: ①

· 영구 교대 Q34-1: ② Q41: ②

· 교대 / 순환 Q34-1: ③ Q41: ③

· 기타 Q34-1: ④ Q41: ④

근무시간 
조정

근무시간 조정 Q36 Q42

· 근무시간은 회사에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없다

Q36: ① Q42: ①

· 회사가 정해 놓은 근무 일정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Q36: ② Q42: ②

·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지키면 근무시간을 내
가 결정할 수 있다 ※예: 유연근무제

Q36: ③ Q42: ③

· 전적으로 내가 근무시간을 결정한다 Q36: ④ Q42: ④

근무시간 변경 Q36-1 Q43

· 발생하지 않음 Q36-1: ① Q43: ①

· 발생한다, 당일에 통보받음 Q36-1: ② Q43: ②

· 발생한다, 하루 전에 통보받음 Q36-1: ③ Q43: ③

· 발생한다, 며칠 전에 통보받음 Q36-1: ④ Q43: ④

· 발생한다, 몇 주 전에 통보받음 Q36-1: ⑤ Q43:⑤

회사로부터 단시간 내에(돌발적으로) 업무 복
귀 요청

Q35 Q40

근로시간 
유연성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관련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한두 시간을 할애하기 쉬운가

Q40 Q44

공식적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Q39 Q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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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차원은 주간 48시간 이상 근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와 퇴근 

후 부족한 회복시간을 포함한다.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심혈관 질환

(Kivimäki et al, 201513); Theorell et al, 201614)), 우울증 증상 (Theorell et

al, 201515)) 및 근골격계 질환 (Trinkoff et al, 200616))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차원인 비정형 작업에는 주말근무,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가 포

함된다. 교대 근무 및 야간 근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 피로 , 수면

의 질 감소, 불안, 우울증, 위장 장애, 유산의  위험 증가 등 저출산과 암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arrington, 200117)).

세 번째 차원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누가 결정하고 언제 알

려주는 가이다. 충분한 준비시간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

지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 차원은 근로시간의 유연성이다. 개인 또는 가족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지가 포함된다.

2.5. 사회적 환경

직장 내 사회적 환경은 직장 내 괴롭힘(Adverse social behaviour)과 상

사/동료의 지지(Social support)로 구성된다.

13) Kivimäki, M., Jokela, M., Nyberg, S. T. et al (2015), ‘Long working hours and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and strok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published and unpublished data for 603 838 
individuals’, The Lancet, Vol. 386, No. 10005, pp. 1739–1746.

14) Theorell, T., Jood, K., Järvholm, L. S., Vingård, E., Perk, J., Östergren, P. O. et al (2016),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in the contributions of the work environment to ischaemic heart disease development’, Th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26, No. 3, pp. 470–477.

15) Theorell, T., Hammarström, A., Aronsson, G., Träskman Bendz, L., Grape, T., Hogstedt, C. et al (2015), 
‘A systematic review including meta-analysis of work environment and depressive symptoms’, BMC Public 
Health, Vol. 15, No. 1, pp. 738.

16) Trinkoff, A. M., Le, R., Geiger-Brown, J., Lipscomb, J. and Lang, G. (2006),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work hours, mandatory overtime, and on-call to musculoskeletal problems in nurse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Vol. 49, No. 11, pp. 964–971.

17) Harrington, J. M. (2001), ‘Health effects of shift work and extended hours of work’,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 58, No. 1, pp. 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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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회적 지수의 구성 변수]

사회적 환경 지수 변수 KWCS 5th EWCS 6th 

직장 내 
괴롭힘

지난 
1개월 
동안

언어폭력 Q64-1_A Q80_A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Q64-1_B Q80_B

위협 Q64-1_C Q80_C

모욕적 행동 Q64-1_D Q80_D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폭력 Q65-1_A Q81_A

성희롱 Q65-1_B Q81_B

왕따/괴롭힘 Q65-1_C Q81_C

사회적 
지지

관리자
의 질

(근로자 
응답)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Q52_A Q63_A

일을 잘했을 때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 Q52_B Q63_B

직원들이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다

Q52_C Q63_C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Q52_D Q63_D

일에 대해 도움이 되는 조언(피드백)을 해 
준다

Q52_E Q63_E

당신이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준다 Q52_F Q63_F

사회적 
지지

나의 동료들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 준다
(대부분 그렇다/항상 그렇다)

Q49_A Q61_A

나의 상사는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 준다
(대부분 그렇다/항상 그렇다)

Q49_B Q61_B

관련 법률 제정 (한국)

직장 내 괴롭힘(Adverse social behaviour)은 언어폭력(verbal abuse), 원

하지 않는 성적 관심(unwanted sexual attention), 위협(threats), 모욕적 행

동(humiliating behaviour),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 성희롱(sexual

harassment)와 왕따/괴롭힘(bullying/harassment)로 구성된다. 한국은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2019년 한국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내용을 

시행하였다. 18)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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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

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성희롱 실태 조사 (한국)

여성가족부(2019)에서 전국 공공기관(400개소)과 민간사업체(1,200개소)의 

직원 9,304명과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피해 응답률은 여성이 14.2%, 남성이 4.2%로 나타

났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9.9%, 정규직이 7.9%로 나타났다. 연령별

로는 20대 이하가 12.3%, 30대가 10%, 40대가 6%, 50대 이상이 5%로 나타

났다. 성희롱 유형에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가 5.3%, ‘음담패설’이 

3.4%, ‘회식자리서 술 따르거나 옆자리 강요’가 2.7%로 나타났다.19)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을 실시하고 관련법규를 제정하였다.20)

18)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법률 제16272호(2019. 1. 15.) 

19)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933

2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58호(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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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성희로 실태조사 결과]

유럽의 직장 내 괴롭힘 인식과 현황 

유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 Heinz Leymann를 통해 직장 내 괴롭

힘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었다. Leymann(1990)는 가족, 동료, 학교,

직장, 이웃, 지역 사회 또는 온라인과 같은 모든 상황에서 집단에 의한 개

인 괴롭힘을 ‘Mobbing’이라는 사회적 용어를 통해 설명하였다.21) 유럽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형태가 다양

하고 복잡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개인이 피

해를 본다면 조직은 그에 관련된 막대한 보상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Einarsen et al., 201122); Hoel et al., 201123); Hogh, Mikkelsen & Hansen,

21) Leymann. H.(1990), “Mobbing and Psychological Terror at Workplaces,” Violence and Victims 5 (2), pp. 
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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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는 Einarsen 등(2011)이 사용

하는 정의가 통용되고 있다.25) 그 정의는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주기적/체계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당하는 대상은 자신을 방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된다. 최근에 EU-OSHA(유럽산업안전보건청)에서는 

‘workplace bullying’ 대신에 ‘workplace harassment’를 사용하고 있다

(EU-OSHA, 2010).26)

유럽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규정

앞선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19년

에 법을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유럽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다루고 법을 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2) Einarsen, S., Hoel, H., Zapf, D., and C. L. Cooper(2011), The Concept of Bullying and Harassment at 
Work: The European Tradition. In S. Einarsen, H. Hoel, D. Zapf and C. L. Cooper(eds.) Bullying and 
Harassment in the Workplace: Development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CRC Press, Taylor & 
Frances Group, Boca Raton, London, New York, pp.3-39.

23) Hoel, H., Sheehan, M. J., Cooper, C. L., and S. Einarsen(2011), “Organizational Effects of Workplace 
Bullying,” In S. Einarsen, H. Hoel, D. Zapf, and C. L. Cooper (eds.), Bullying and Harassment in the 
Workplace. Development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CRC Press, Taylor & Frances Group, Boca 
Raton, London, New York, pp.129-147.

24) Hogh, A., Mikkelsen, E., and Å. M. Hansen(2011), “Individual Consequences of Workplace 
Bullying/Mobbing,” In S. Einarsen, H. Hoel, D. Zapf, and C. L. Cooper (eds.), Bullying and Harassment 
in the Workplace. Development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CRC Press, Taylor & Frances 
Group, Boca Raton, London, New York, pp.107-128.

25) Einarsen, S., Hoel, H., Zapf, D., and C. L. Cooper(2011), The Concept of Bullying and Harassment at 
Work: The European Tradition. In S. Einarsen, H. Hoel, D. Zapf and C. L. Cooper(eds.) Bullying and 
Harassment in the Workplace: Development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CRC Press, Taylor & 
Frances Group, Boca Raton, London, New York, pp.22.

26) EU-OSHA(2010), Workplace Violence and Harassment: a European Picture,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European Risk Observatory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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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럽 주요 국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안]

2.6. 기술 및 재량

한국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미만의 청년 구직자 1,092명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의 구성은 29

세 미만이 798명, 30~34 세미만이 294명이다. 49.7%가 ‘일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의 조건이라고 답변하였다. 뒤이어 

‘좋은 직장 동료와 선배를 만날 수 있는 곳(16.8%)’,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1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27) 이처럼 한국의 

27) Hyun, Y.E.(2016), 「 What is a good job for young people?」, 

https://m.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0091&schCtgr=100003 (2016.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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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물질적 보상보다는 업무경험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선 시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희망과 다르게 업무에 대한 

재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 Karasek의 수요 제어 모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재량 수

준이 부족하면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Karasek, 1979).28)

[그림. 좋은 일자리 조건 실태조사 결과]

‘기술 및 재량 지수(Skills and discretion index)’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자

신의 업무가 주어졌을 때의 자율성 존재여부와 의사결정, 조직참여 등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기술 및 재량(Skills and discretion)은 

업무에 대한 인지문제와 의사결정, 조직참여, 교육훈련으로 구성된다.

28) Karasek, R. A. (1979),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4, No. 2, pp. 28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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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술 및 재량 지수의 구성 변수]

기술 및 재량 지수 변수 KWCS 5th EWCS 6th 

업무 인지 
차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Q45_C Q53_C

복잡하다 Q45_E Q53_E

새로운 것을 배운다 Q45_F Q53_F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작업 (근무
시간 1/4 이상)

Q26_I Q30_I

나의 업무에 내 생각을 적용할 수 있다 (‘가끔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 ‘항상 그렇다’)

Q49_I Q61_I

업무 의사 
결정

일의 순서 Q46_A Q54_A

작업 속도/작업률 Q46_C Q54_C

작업 방법 Q46_B Q54_B

같이 일할 사람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이 반영된
다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Q49_E Q61_E

조직 참여

나의 작업 목표가 결정되기 전에 나의 의견을 묻
는다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Q49_C Q61_C

나의 부서나 조직의 작업 조직이나 작업 과정의 
개선에 참여한다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
렇다’)

Q49_D Q61_D

업무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Q49_N Q61_N

교육 훈련

회사가 제공하거나 비용을 대는 훈련/교육 또는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훈련/교육

Q54_A/B Q65_A/B

(동료나 작업 감독자들이 실시하는) 현장 훈련/교
육(OJT)

Q54_C Q65_C

2.7. 전망

전망(Prospects)은 직업 안전성과 경력 발전의 전망을 포함한다.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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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체와 같아서 기발 개발, 기술 도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으로 끊임없

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고용형태도 변화한다. 기업변화에 따라 고용이 불

안정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Green, 2015)29). 또한,

기업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다운사이징이 발행하게 되면 근로자를 스트레

스로 인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Westgaard and Winkel,

2011). 30)EWCS과 KWCS에는 구조 조정에 대한 근로자의 경험(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 직장에서의 고용 규모의 변화, 근무 시간의 벼화, 개

인 소득의 변화를 다룬다.

전망지수는 개인의 고용상태 및 계약 유형, 고용 보장 및 경력 전망을 

통해 평가한다. 고용 전망(Job prospects)과 고용 보장(employment

security)은 다르다. 후자는 현재 직업의 특징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질과 

노동 시장 환경에 달려있다.
[표. 전망 지수의 구성 변수]

전망 지수 변수 KWCS 5th EWCS 6th 

종사상 
지위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Q5

Q6

Q7

Q9

Q11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경력 전망 나의 직업은 경력 발전에 대한 전망이 좋다 Q70_B Q89_B

직업 
안정성

나는 향후 6개월 안에 이 직업을 잃게 될 것 이다 Q70_G Q89_G

다운사이징
지난 3 년 동안 (또는 회사의 연봉에 따라 작년
에) 직장 내 직원 수가 증가했거나 동일하게 유지
되거나 감소한 경우 : 고용 감소

· Q19

직업 안정성 (Job security)

29) Green, F.(2015),’Health effects of job insecurity’, IZA World of Labor, izawol:212

30) Westgaard, R. H. and Winkel, J. (2011),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and mental health: Significance of 
rationalisation and opportunities to create sustainable production systems – A systematic review’, Applied 
Ergonomics, Vol. 42, No. 2, pp. 26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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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은 20, 30대 젊은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고령 근로자들도 고민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은퇴하여 노년을 보내야

하는 노인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다. OECD는 2011년에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45.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은

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한국은 65-69세

와 70-74세 노인 고용률이 1위로 나타나,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오

랫동안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그림.OECD 주요국 노인 빈곤 비율]

31) OECD (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pension_glance-2011-en.

32) 통계청의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와 EU가 작성한 ‘Labour Force Survey 2017’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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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OECD 주요국 노인 경제활동 비율]

또한, 평균 근속기간(period of continuous service)이 2014년 5.6년으로 

OECD 국가 들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상위권 국가로는 이탈리아 12.2

년, 슬로베니아 11.6년, 프랑스 11.4년, 포르투갈 11.2년, 벨기에 10.9년으로 

나타났다(OECD, 2014). 33)

[그림.OECD 주요국가 평균 근속기간]

2.8. 소득

33) Source: OECD(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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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보상은 근로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다. 수입은 생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삶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직업의 질은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수입의 절대적인 수준은 중요하며, 노동에 맞는 공정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보상(소득 포

함)이 비례하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iegrist, 1996).34)

강신욱(2018)은 근로소득 등 시장을 통해 얻은 소득인 ‘시장소득’을 기준

으로 한 가구소득 지니계수가 2018년 1분기 0.401로 2017년도 0.375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복지 혜택 등을 반영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2018년 1분기 지니계수가0.347로 2017년 0.327보다 증가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

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꾸준히 큰 폭으로 상승해왔지만, 하

위 20%는 오히려 소득 준 것으로 나타났다.35)

[그림.최저 임금 변화(단위: 원)]

34) Siegrist, J. (1996), ‘Adverse health effects of high-effort/ low-reward condition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 1, No. 1, pp. 27–41.

35) 강신욱(2019),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월간 노동리뷰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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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계청(2018)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 격차가 

증가하였다. 2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입소 초기보다 4배이상으로 격차가 발

생했다. 이는 중소기업 근무자들의 이탈을 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된

다.36)

[그림.대기업-중소기업 연봉 격차(단위: 만 원)]

36)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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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물리적 환경 지수 결과

[표. 물리적환경 지수 결과]

Physical environment index: 
proportion of workers in EWCS/KWCS 
and mean index scores (0-100) 

EWCS KWCS

2005 2010 2015 2006 2010 2011 2014 2017

Vibrations from hand tools, machinery 24 23 20 15 25 27 26 24

Noise so loud that you would have to 
raise your voice to talk to people 

30 29 28 22 24 22 21 21

High temperatures which make you 
perspire even when not working 

25 22 23 24 22 20 25 24

Low temperatures whether indoors or 
outdoors

22 23 21 10 11 13 15 19

Breathing in smoke, fumes (such as 
welding or exhaust fumes), powder or 
dust (such as wood dust or mineral 
dust) etc. 

19 17 15 17 18 21 17 17

Breathing in vapours such as solvents 
and thinners

11 10 11 5 6 6 6 8

Handling or being in skin contact 
with chemical products or substances

14 15 17 6 8 8 8 10

Tobacco smoke from other people 20 11 9 19 10 11 12 13

Handling or being in direct contact 
with materials which can be 
infectious, such as waste, bodily 
fluids, laboratory materials, etc 

9 11 13 1 4 3 4 6

Tiring or painful positions 46 46 43 60 52 53 53 51
Lifting or moving people 8 9 10 3 10 9 12 11
Carrying or moving heavy loads 35 34 32 37 40 39 39 38

Repetitive hand or arm movements 62 63 61 70 65 68 66 72
 Mean index scores(0-100)

Physical environment index 82 83 84 84 84 84 83 80

유럽의 물리적환경지수는 2005년 82점에서 2015년 84점으로 소폭 향상되

었다. 반면 한국은 2006년 84점에서 2017년 80점으로 소폭 감소되었다. 유

럽은 물리적환경이 좋아진 반면 한국은 오히려 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적 위험물질을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화학물질을 흡입하는 노출정도는 

유럽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증을 주는 자세를 취하거나 반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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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하는 근골격계 위험은 경우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1. Exposure to different posture-related risks

[그림.Exposure to different posture-related risks, by gender]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Ambient risks와 Biological and chemical risks,

Posture-related (ergonomic) risks 중 Posture-related (ergonomic) risks가 

가장 높은 비율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간공학 위험 노출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공통적으로 유럽과 한국의 posture-related risks는 수치적으로는 한국이 

더 높지만 경향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람을 들거나 옮기는 동작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의 경우 간병이나 간호 등을 업무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남성은 경우 무거운 짐을 들고 오기는 동작에 더 

많은 노출이 되었다. 가장 많이 노출되는 3가지 posture-related risks는 반

복적인 동작, 앉아있는 자세와 통증을 주는 자세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은 

단시간 짧은 노동이 아닌 장기간동안 나쁜 자세로 신체에 악영향을 주는 

자세들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 인간공학적 작업개선 등이 필요하

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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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업무강도 지수 결과

[표. 업무강도 지수 결과]

Work intensity index: proportion of workers in 
EWCS/KWCS and mean index scores (0-100) 

EWCS KWCS

2005 2010 2015 2010 2011 2014 2017

Quantita
tive 

demands

Working at very high speed 
(three-quarters of the time or more)

35 32 33 10 16 14 25 

Working to tight deadlines 
(three-quarters of the time or more)

37 35 36 9 14 15 25 

Enough time to get the job done 
(never or rarely)

12 9 10 13 17 18 14 

Frequent disruptive interruptions 15 14 16 1 1 1 6 

Pace 
determi
nants 
and 

interdep
endency

Interdependency: three or more pace 
determinants

34 32 33 10 14 13 13 

Work pace dependent on: the work 
done by colleagues

42 39 39 16 20 23 25 

Work pace dependent on: direct 
demands from people such as 

customers, passengers, pupils, patients, 
etc.

68 67 68 42 46 35 55 

Work pace dependent on: numerical 
production targets or performance 

targets
42 40 42 15 19 16 21 

Work pace dependent on: automatic 
speed of a machine or movement of 

a product
19 18 18 6 9 8 11 

Work pace dependent on: the direct 
control of your boss

36 37 35 34 41 31 45 

Emotion
al 

demands

Hiding your feelings at work (most of 
the time or always)

 25 31 26 27 25 40 

Handling angry clients, customers, 
patients, pupils, etc. (a quarters of 

the time or more)
 10 16 11 16 18 23 

Being in situations that are 
emotionally disturbing (a quarter of 

the time or more)
  30    17 

Mean index scores (0–100)
Work 

intensity 
index

Trend index score based on limited 
number of indicators

43 41 42 20 25 2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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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근로환경조사의 경우 업무강도지수가 43에서 42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근로환경조사는 20에서 2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수값만 비교했을 때는 한국의 업무강도가 유럽의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영역 별로 다른 경향을 보여주

었다.

한국이 유럽보다 업무강도가 높은 문항은 ‘작업완료시까지 불충분한 작

업시간’, ‘상사에 의한 작업 속도 결정’, ‘감정을 숨기면서 일해야함’과 ‘화

난 고객 등을 상대해야함’ 4가지 문항으로 전부 정량적이고 절대적인 작업

의 양이 아닌 정신적인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결

과를 통해 한국 근로자들이 업무강도가 높다는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상사로부터 받는 업무지시, 직장 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 

하는 근무환경과 감정적 소모가 큰 고객 응대 업무로부터 발생된다고 판

단된다.

3.2.1. Quantitative demands(양적 요구)

업무강도 중 정량적 요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것, 마감시한에 맞

춰 일하는 것, 작업중단으로 인한 잦은 업무 방해 그리고 작업완료시까지 

충분한 작업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총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된다.

높은 속도로 일하는 근로자는 유럽은 33%, 한국은 25%로 나타났다. 엄격

한 마감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근로자는 유럽은 36%, 한국은 25%로 나타

났다. 한국 근로자가 유럽 근로자들에 비해 절대적인 업무강도는 높지 않

은 것으로 보여진다. 작업완료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유

럽은 10%, 한국은 14%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근로자들이 작업을 완료하

기 위해 직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제공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작업중단으로 

업무에 방해를 받느냐고 답한 근로자는 유럽은 16%, 한국은 6%로 나타났

다. 한국이 유럽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유럽 근로

자들이 작업 중에 기계중단, 상사호출, 고객전화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한국 근로자들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한

국 근로자들이 이를 둔감하게 받아들인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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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Pace determinants and interdependency(작업속도 결정과 의존성)

작업속도 결정요인과 상호 의존성은 업무 강도의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

된다. 작업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고객의 요구, 성과목표, 자동화 

라인의 속도, 상사의 요구 등으로구성된다. 많은 연구에서 작업 속도를 결

정하는 요인들간의 충돌은 작업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결

정요인들이 많을 수록 ‘상호의존성 비율’이 높아진다.

조사 결과 결정요인이 3가지 이상인 경우가 유럽이 39%, 한국이 25%로 

나타났다. 유럽 근로자들이 작업속도에 더 많은 결정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로 작업속도가 결정된다고 대답한 비율은 유럽이 

68%, 한국이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매출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클라이언트, 고객 의 요구가 작업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수치화된 생산 목표나 성과 목표에 따른 작업속도 결정은 

유럽이 42%, 한국이 21%로 나타났다. 자동화된 기계로 작업속도가 결정된

다는 응답은 유럽이 18%, 한국이 11%로 나타났다. 상사의 업무지시를 통

한 작업속도 결정은 유럽이 35%, 한국이 45%로 유일하게 한국이 높은 비

율을 보여준 문항이었다. 이는 한국의 근로자들이 자동화 시스템이나 성과 

목표보다는 상사로부터 작업속도가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3.2.3. Emotional demands(감정적 요구)

감정을 숨기고 근무해야한다는 응답이 유럽은 35%, 한국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가난 고객을 상대하는 것은 유럽이 16%, 한국이 23%로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유럽이 30%, 한국이 

17%로 나타났다. 감정적 요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한국 근로자들이 자

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근무하는 비율이 유럽근로자보다 높았다.

3.2.4. Work intensity and occupation(업무강도와 직종)

직업에 따른 업무강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정량적인 요구 유럽의 

경우 기계를 다루는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Craft workers),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Plant and machine operators)와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가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에 반해 한국은 관리자 대신에 단순노무 종사

자(Elementary occupation)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은 업무를 총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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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해야하는 관리자가 다른 직종에 비해 업무강도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

었다.

감정적 요구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4개 직종은 유럽과 한국이 서비

스 및 판매종사자(Service and sales workers), 전문가, 관리자, 기술자 및 

준전문가 순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에 대부분을 고객을 상대

해야하는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가 당연하게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그리고 프로젝트, 업무총괄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들은 일적으로 외부 인사들과의 회의 또는 부하직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정을 숨겨야 하는 빈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지 않을까 판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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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Work intensity and sector(업무강도와 업종)

한국과 유럽이 정량적인 요구에서 산업, 건설업, 상업·숙박·음식업과 운

송업이 높게 나왔다. 특히 한국의 운송업의 경우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주

어진 시간이 가장 빠듯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 또는 화물을 정시에 도착

을 시켜야하는 운송업 특성상 가장 높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 한국의 경우 농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유럽은 보건, 교육, 공공행정과 같이 

사람을 대면하는 업종의 경우 비율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 근로자

들이 화난 고객을 상대 해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송업과 보건

으로 나타났다. 운송업은 정시에 배송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 발생하는 

고객불만으로 보여진다. 보건은 몸이 아픈 환자를 다루거나, 도움이 필요

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불만이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경우에 한국은 금융업이 가장 비율이 

높았고, 유럽은 보건이 가장 높았다. 금융업의 경우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

고, 변동이 큰 금융자산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보건의 경우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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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다루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국에 보건(Health) 업종은 감정을 숨겨야 하거나(48%), 화난 고객을 상

대(38%)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최근 한국 간호사들에게는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화제가 되었다. ‘태움’은 간호사 인권침해를 

지칭한다. 대한간호협회(Korean Nurses Association)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사 중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위반을 경험한 비율이 69.5%나 됐다. 구체적으로 ‘원하지 않

는 연장근로 강요’,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제한’이 해당한

다. 그리고 ‘생리휴가 제한’, ‘유급 수유휴가 제한’,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

익’, ‘임신부 동의 없이 강제 야간근로’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 행위도 존

재했다. 37) 주요 원인은 인력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손꼽는다. 그 이유는 

한국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는 19.5명으로, 일본 7명, 미국 5.4명에 비해 매

우 높은 수치이다. 38)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업무량이 주어

지기 때문에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더라도 야근을 자주 해야하는 고강

도 업무 속에 이와 같은 악폐습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

[그림.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37) Korean Nurses Association(2018), 「Announcement of the 1st analysis of the survey on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http://www.koreanurse.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KNANEWSLETTER&member_id=admin&exec=&no
=621&category_no=&step=0&tag=&sgroup=548&sfloat=&position=0&mode=&find=&search= (2018. 3. 2.)

38) OECD Health Dat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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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시간 지수 결과

장시간 근무는 한국 근로자들이 절반정도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011년에는 무려 50%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경향은 유럽은 

19에서 16으로 감소하였고, 한국은 51에서 39로 감소하였다. 한국이 39로 

감소하였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퇴근 

후에 충분한 회복시간을 가지냐는 질문에는 유럽이 23%, 한국이 9%가 회

복하지 못 한다고 답변하였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유럽은 

36에서 32로 감소하였고, 한국도 45에서 25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근로시간이 유럽에 비해서는 길지만 지속적으로 정부와 회사에서 근로시

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로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비정형근무에서는 야간근무는 유럽은 수치가 변화가 없었고, 한국은 12

에서 10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토요일 근무에 경우 유럽은 수치가 53,51,52

로 변화가 없었고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은 67에서 51 감소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60%가 

넘는 근로자들이 토요일에 출근하였다. 일요일 근무의 경우 유럽이 28에서 

30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한국은 32에서 21로 감소하여 유럽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교대 근무 비율은 유럽이 한국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

었다. 순서는 교대/순환, 영구 교대, 평일 분할 교대, 기타 순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유럽은 영구교대가 40%, 평일 분할 교대가 7%로 영구교대가 

더 높은 비율이었으며, 한국은 영구교대가 25%, 평일 분할 교대가 25%로 

같은 비율이었다. 근무시간 조정 회사에서 정해주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

다. 한국은 유연근무제(Can adapt working hours)의 비율이 유럽보다 낮

게 나왔으며, 다른 근무일정 선택과 전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어 근로자의 선택권이 높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근

무가 변경될 경우 유럽의 경우 며칠 전에 통보해는 주는 것이 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루 전에 통보하는 것이 8%, 당일에 통보 받는 것

은 5%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이 3가지가 각각 8%, 7%, 6%로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의 유연성은 경우 개인 또는 가족 일을 위해 업무 시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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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냐는 질문에 유럽은 25%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한국은 

19에서 5로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에 오히려 개인을 위

해 시간을 만다는 일이 어려워 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유시간에 업무요

구를 받느냐는 질문에는 유럽은 22% 보여주었다. 한국은 23에서 16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11년, 2014년에는 무려 30%가 넘었다.

Working time index는 유럽은 82에서 84로 소폭 증가한 반면, 한국는 

61에서 70으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이 유럽보

다 근로시간의 질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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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근로시간 지수 결과]

Working time index: proportion of workers in EWCS/KWCS and mean index 
scores (0-100)

EWCS KWCS
2005 2010 2015 2010 2011 2014 2017

Duration
Long working hours(48 hrs or more a week) 19 17 16 54 55 45 39 
No recovery period(less than 11hrs between two working days in the past month)   23    9 
Long working day(10 hrs or more a day) 36 32 32 44 46 44 25 

Atypical 
working 
time

Night work 19 18 19 12 13 13 10 
Saturday work 53 51 52 67 65 59 51 
Sunday work 28 28 30 32 28 27 21 
Shift work 17 17 21 7 7 9 10 
· daily split shift 7 8 7   25 25 
· permanent shift 38 38 40   19 25 
· alternating/rotating shifts 50 50 49   52 49 
· other type of shift work 5 4 4   4 2 

Working 
time 

arrangem
ents

Control over working time arrangements
Set by the company 56 59 56 54 63 63 62 
Can choose between different schedules 9 8 9 5 7 8 12 
Can adapt working hours 17 16 19 6 6 6 6 
Entirely determined by self 18 17 16 35 25 23 20 
Change in working time arrangements
No regular change 69 65 69 78 73 74 76 
Change the same day 8 8 5 7 10 8 6 
Change the day before 9 9 8 7 8 9 7 
Change several day in advance 11 13 13 7 7 7 8 
Change several weeks in advance 4 4 5 1 2 1 3 

Requested to come to work at short notice(at least several times a month)   12    6 

Flexibility
Very easy to arrange to take an hour off during working hours to 
take care of personal or family matters   25 19 9 8 5 

Work in free time to meet work demands(several times a month)   22 23 35 32 16 
Trend index score based on limited number of indicator Mean index scores (0–100)

Working Time index 82 84 84   6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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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Working hours’ duration

한국과 유럽 남성이 여성보다 48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다. 그러나 40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남성이 52%, 여성이 43%

로 상당한 인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여성 

근로자의 경우 35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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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지위에 따른 근로시간 유럽과 다르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경우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의 48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의 비율이 10~11%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

었지만 한국은 상용근로자가 31%, 일용근로자가 28%, 임시근로자가 25%

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상용근로자는 35시간 미만의 근

로시간 비율이 4%에 지나지 않아 23%인 유럽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

었다. 유럽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20시간 이하의 단시간 노동이 41%로 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에 한국은 18%로 한국의 일용근로자들도 상당한 근

로시간을 가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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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sector)에 따른 분류하여 근로시간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사람을 지

속적으로 상대하고 손님을 대기하고 맞이해야하는 상업/숙박/음식업

(Commerce and hospitality)이 60%로 가장 높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승

객, 물품을 배송해야하는 운송업(Transport) 53%로 48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유럽은 농업이 37%, 건설업이 23%로 높은 모습을 보

여주어 한국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공공행정부분이 유럽과 한국 공통

적으로 40시간 이하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 30대들은 근로시간이 비교적 짧은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추세가 현재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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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업은 한국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57%), 기

능원 및 관련 종사자(56%)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51%) 순으로 나

타났다. 유럽은 농업(37%), 관리자(36%)로 나타나 한국과 다른 양상을 보

여주었다. 특이하게도 관리자의 경우 업무강도와 근로시간에 있어서 유럽

이 한국보다 더 높은 모습이 나타났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직원들을 관

리해야하는 직책인 관리자의 양상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과 유럽 공통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증가할 수록 장시간 노동이 줄어

들고 40시간 이하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한

국은 1인에서 9인 사이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50%가 48시간 이상의 장

시간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많은 근로시간

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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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단시간/장시간 근무 및 교대 근무

근로시간이 짧은 또는 매우 짧음으로 가면서 가족과 사회모임 활동에 적

합하거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수월하였지만,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직업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거나 낮은 수입으로 추가적으로 일을 더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가족과 사회 활동에 균형을 갖기가 힘

들었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과 안전문제에 위험이 높거나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장시간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에 근무

시간 절반 이상에 노출되었다. 또한 작업목표에 대한 의견을 받는 입장이

었고, 실직 등의 불안감으로 인해 당장 처리해야 하는 과업이 없더라도 회

사에 잔류하는 경향도 보였으며, 그 결과 퇴근 후에 상당히 지친 느낌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가족과 사회 모임에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으며,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빠

른 속도로 작업을 해야 했으며, 일하는 만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 한다

고 하였다. 직업전망에 대해서는 60세까지 일하지 못 할 거라고 답변했다.

장시간 근로와 다르게 작업목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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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effect of working short or very short hours on the different variables is given by the odds ratio, which compares the probability of a 
phenomenon occurring betwee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a given situation. In this situation, an odds ratio of 1 means the phenomenon is equally 
likely for those working short or very short hours and those not working short or very short hours. If it is greater than 1, it means the phenomenon 
is more likely for those working short or very short hours; if it is less than 1, it means that the phenomenon is less likely for those working short or 
very short hours. The effects are controlled for variation between country, sectors and occupations. All odds ratio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Very short 
working 

hrs(20hrs or 
fewer) (% of 
respondents)

Short 
working 

hrs(34hrs or 
fewer) (% of 
respondents)

35hrs or 
more 
(% of 

respondents)

Odds ratio

(very short 
working hrs)

Odds ratio

(short 
working hrs)

 EWCS KWCS EWCS KWCS EWCS KWCS EWCS KWCS EWCS KWCS

Belongs to the 20% with the lowest income 68 73 49 61 7.7 9 16.81 18.95 13.71 11.56

Would prefer to work more hours than currently 43  36  4.9  8.21  12.73  

Good fit between working hours and family and 
social commitments

92 89 90 90 79 72 2.72 2.25 2.49 2.80

Very easy to take time off to take care of 
personal or family issues

35 13 30 11 23 4 1.85 3.58 1.54 2.48

Job offers good career prospects 28 27 31 23 42 42 0.66 0.89 0.67 0.67
Might lose job in the next six months(job 
insecurity)

21 16 19 11 15 9 1.40 1.32 1.44 ns*

Non-indefinite contracts and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49 63 41 52 22 17 3.30 4.53 2.47 2.99

Engages in night work 11 4 12 6 22 11 0.54 0.51 0.50 0.81

Health or safety at risk because of work 14 7 17 12 25 11 0.57 ns* 0.69 ns*

Work affects health negatively 16 32 19 37 28 36 0.54 ns* 0.67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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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effect of working long hours on the different variables is given by the odds ratio, which compares the probability of a phenomenon 
occurring betwee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a given situation. In this situation, an odds ratio of 1 means the phenomenon is equally likely for 
those working fewer than 48 hours and those working long hours (48 hours or more); if it is greater than 1, it means the phenomenon is more likely 
for those working long hours; if it is less than 1, it means that the phenomenon is less likely for those working long hours. The effects are controlled 
for variation between country, sectors and occupations. All odds ratio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Note: The effect of shift work on the different variables is given by the odds ratio, which compares the probability of a phenomenon occurring 
betwee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a given situation. In this situation, an odds ratio of 1 means the phenomenon is equally likely for those working 
shifts and those not working shifts. If it is greater than 1, it means the phenomenon is more likely for those working shifts. If it is less than 1, it 
means that the phenomenon is less likely for those working shifts. The effects are controlled for variation between country, sectors and occupations. All 
odds ratio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Working fewer

than 48 hours (% 
of respondents)

Working 48 hours
or more(% of 
respondents)

Odds ratio
(working 48 hours 

or more)
 EWCS KWCS EWCS KWCS EWCS KWCS
Good balance between working hours and family and social commitments 86 84 62 57 0.27 0.26
Health and safety at risk because of work 22 9 31 15 1.63 1.29
Work affects health negatively 24 33 35 41 1.70 1.15
Working at high speed at least half the time 45 34 56 42 1.52 1.22
Not feeling well paid for the job 29  35  1.39  
Consulted before work targets are set (always or most of the time) 45 41 55 46 1.36 1.22
Presenteeism 41 18 55 25 2.01 1.24
Feeling exhausted at the end of the working day 31 20 44 25 1.68 1.18

 Shift work
(% of respondents)

No Shift work
(% of respondents)

Odds ratio
(shift work)

 EWCS KWCS EWCS KWCS EWCS KWCS
Good balance between working hours and family and social commitments 72 75 85 65 0.51 0.77
Health and safety at risk because of work 33 10 20 18 1.93 1.96
Work affects health negatively 34 35 23 41 1.63 1.07
Working at high speed at least half the time 58 36 43 44 1.79 1.38
Not feeling well paid for the job 36  28  1.30  
Feeling exhausted at the end of the working day 41 21 31 24 1.38 1.06
Consulted before work targets are set (always or most of the time) 37 43 49 37 0.72 0.79
Able to do job until 60 62 61 75 55 0.59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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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적 환경 지수 결과

[표. 근로시간 지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항은 전반적으로 유럽이 한국보다 높은 값들이 

나타났다. 괴롭힘의 종류 중 언어폭력(verbal abuse)이 유럽 12%, 한국 

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달리 한국의 경우 언어폭력

(verbal abuse) 4.8%와 모욕적 행동(humiliating behaviour) 3.3%를 제외하

고 응답률이 1%보다 낮은 값이 나타났다. 이를 통한 연구자의 판단

Social environment index: proportion of workers in EWCS/KWCS and 
mean index scores (0-100)

EWCS KWCS
2015 2017

Adverse 
s o c i a l 
behaviour

In the last 
month

Exposure to verbal abuse 12 4.8
Exposure to unwanted sexual attention 2 0.9
Exposure to threats 4 0.7
Exposure to humiliating behaviours 6 3.3

Over the 
last 12 
months

Exposure to physical violence 2 0.2
Exposure to sexual harassment 1 0.5
Exposure to bullying/harassment 5 0.2

S o c i a l 
support

Manageme
nt quality 
(employee
s only)

Your immediate boss respects you as a 
person: strongly agree and tend to agree

89 70 

Your immediate boss gives you praise and 
recognition when you do a good job: strongly 
agree and tend to agree

71 65 

Your immediate boss is successful in getting 
people to work together: strongly agree and 
tend to agree

73 67 

Your immediate boss is helpful in getting the 
job done: strongly agree and tend to agree

66 68 

Your immediate boss provides useful feedback 
in your work: strongly agree and tend to 
agree

70 67 

Your immediate boss encourages and supports 
your development: strongly agree and tend to 
agree

68 63 

Social 
support

Help and support from colleagues (most of 
the time/always)

71 69 

Help and support from your manager (most of 
the time/always)

58 64 

Mean index score (0–100)
Work intensity index 7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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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첫째, 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

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유럽보다 다

소 늦은 2019년에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개념

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보다 낮은 비율로 응답결과

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근로환경조사(KWCS) 응답 시 조사원 앞

에서 응답자가 민감한 문항을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개인

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지만, 조사원 앞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을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보여진다. 관리자의 질에 되어서는 

전반적으로 유럽이 한국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업무강도(Work

intensity) 에서 한국의 근로자는 다른 근로환경보다는 상사에 의해서 작업

속도가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서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상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관리자로부터  도움/지지를 받는 비

율이 유럽보다 높게 나타났다.

3.4.1. Management quality 관리자의 질

관리자는 작업 품질 및 직원 동기 부여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관리자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목표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그들의 의해서 직장 내 분위기가 주도되고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

종에 따른 관리자의 질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유럽

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업종에 따른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

났다. 화이트칼라에 해당하는 직종이 상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

며, 블루칼라에 해당하는 직종들은 상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낮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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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The glass ceiling effect 유리천장 효과

여성근로자에 있어서 ‘유리 천장’ 문제는 유럽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이다. KWCS/EWCS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 관리자의 비

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유럽은 2000년 전체 24%에서 2015년 33%

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한국은  2006년 전체 15%에서 2017

년 2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 근로자의 경우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2015년 15%지만, 한국은 

2017년 7%로 10%도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다.

한국정부는 2019년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을 

6.7%(2018년)에서 10%(2022년)로, 공공기관 임원 여성비율을 17.9%(2018년)

에서 20%(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39)그러나 일선에서는 오히려 역차

별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유럽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여성 간부 할당제를 도입했다. 시간 순으

로 살펴보면 덴마크(2000), 노르웨이(2003), 핀란드(2004), 아이슬란드(2006),

스페인(2007), 네덜란드(2010), 벨기에(2011), 이탈리아(2011)과 오스트리아

(2011) 순으로 여성 간부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전 세계에서 여성 간부 비

율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36.1%이다. 노르웨이는 할당제 목표를 맞추

지 못한 기업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스페인의 경우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정부와의 계약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40).

39) 인사혁신처(2019. 9. 24.), (균형인사과) 중앙 지방 공공기관 함께 범정부 균형인사 첫 추진, 
http://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
cntId=2837&category=&pageIdx=.

40) 이유진(2018), 「 선진국 여성이사할당제로 성장세…한국만 제자리」, 여성신문(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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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성별에 따른 상사 성별 비율]

3.4.3. Workplace Harassment by occupation, sector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직종(occupation)과 업종(sector)을 분류하니 전체 근로

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보다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업종(occupation) : 한국은 단순노무 종사자(Elementary occupation), 장

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Plant and machine operators)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Services and sales workers)가 높은 비율로 괴롭힘을 경험한 

반면에 유럽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Services and sales workers), 전문

가·기술공 및 준전문가(Professionals and Technicians)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Plant and machine operators)가 높게 나타났다. 화이트칼

라로 인식되는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Professionals and

Technicians)가 유럽은 직장 내 괴롭힘에 높은 비율로 노출되어 한국과 

차이점을 보였다.

직종(sector) : 한국은 운수업(Transport)과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이 직장 내 괴롭힘에 많이 노출되었다. 최근 한국은 보건 

분야인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가 되어 주목 받고 있었다. 위

의 결과를 통해 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운수업과 공공행정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럽

은 보건(Health)와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이 높게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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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Social climate 사회적 분위기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직의 정의(justice), 경영진과 직원 간의 상호 신

뢰, 인정과 협력은 조직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오기 때

문에 조직 관리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측면을 제공하

지 않으면 조직과 근로자의 복지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조직 모두 성과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직장 규모에 따른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근로자 비율]

직장의 사회 분위기는 ‘직원들이 일을 잘했을 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

는다(Employees are appreciated when they have done a good job)’, ‘경

영진은 직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한다고 믿는다(Management trusts

employees to do their work well)’, ‘갈등은 공정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Conflicts are resolved in a fair way)’, ‘업무가 공평하게 분배된다(Work

is distributed fairly)’, ‘귀하와 동료 사이에 협력이 잘된다(Good

cooperation between you and your colleagues)’,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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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을 신뢰한다(In general, employees trust management)’ 문항으로 평

가한다. 유럽의 근로자들이 한국의 근로자들보다 직장 내에서 좋은 사회 

분위기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한국 공통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이 직장 내 사회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급여와 복지 등의 혜택은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

해주었다. 그러나 직장의 사회 분위기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3.4.5. Employee representation 직원 대표

Eurofound의 온라인 유럽 산업 관계 사전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Dictionary) 직원 대표성을 '임금, 시간, 복리 후생, 근로 조건과 

같은 문제에 대해 경영진과 협상할 목적으로 노조나 개인이 대표할 수 있

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건 및 안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고용 약관, 작업 관행, 업무 수행, 징계 및 불만 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문

제가 포함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직원 대표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근로 조건 개선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Eurofound, 2011). 41)

EWCS는 응답자의 회사 또는 조직에서 직원 대표성을 두 가지 유형, 즉 

건강과 안전 문제와 엄격히 관련된 대표성(건강 및 안전 대표 또는 위원

회)과 노동조합, 작업위원회 또는 유사한 기관과 같은 광범위한 형태의 대

표성을 분석한다. 또한 응답자들은 직장에서 '직원들이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기 회의가 있는지 질문 

받는다. 유럽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도입에 

관한 기본지침 89/391/EEC는 ‘사업주는 직업위험의 보호 및 예방과 관련

된 활동을 수행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7조)고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특정한 책임을 가진 근로자

를 '직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근로

자를 대표하기 위한 국가법 또는 관행에 따라 선출, 선택 또는 지정된 자'

로 정의한다. 대표성은 개별 대표자부터 직원 대표자 또는 직원 대표자와 

고용주 공동대표자 중 하나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EU 전체에 걸

쳐 상당히 다양하다. 또한 회사나 설립 규모 면에서 이러한 대표성이 발생

41) Eurofound (2011),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dialogu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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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거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다른 한계점이 있다. 유럽무역연합

연구소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정보에 따르면, 어떤 나라에서는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는 최소 문턱이 직원 5명(예: 키프로스, 라트비아, 스웨덴, 스페

인)인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치가 없다(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

아, 영국)가 없다. 다른 국가에서는 10(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

아, 몰타, 루마니아), 15(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 20(독일 및 핀란드) 또는 

50(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네덜란드)에

서 임계값이 시작된다.42)

근로자 대표, 의사소통에 관해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 보건 위원회, 노동자 협의회나 업무 

의원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았다.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의 

기회도 소규모 사업장들은 얻기가 힘들었다. 한국의 경우 무려 소규모 사

업장은 87%, 중규모 사업장은 54%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

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대규모 사업장이더라도 안전 보건 

위원회와 노동자 협의회를 동시에 가지면서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

업장이 33%인 반면에 유럽은 53%로 절반이 넘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근로자들이 관리자, 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See http://www.worker-participation.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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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회사 규모에 따른 근로자 대표 활동, EWCS]

[그림. 회사 규모에 따른 근로자 대표 활동, KW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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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술 및 재량 지수 결과

이 지수는 직장 내 업무에 필요한 기술(skills)을 측정한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방식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와 훈련을 통한 직무 과

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한다. 기술 및 재량 지수(Skills

and discretion index)를 보면 유럽은 62에서 66으로 증가하였고 한국도 40

에서 4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유럽의 점수 차이가 22점으로 한국 

근로자가 직장 내에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회가 유럽보다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성별에 따른 지수(index)의 경향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지수

(index)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수

(index)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한국은 2010년 격차가 5점에

서 2017년 격차가 4로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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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술 및 재량 지수 결과]

Skills and discretion index: proportion of workers in EWCS/KWCS and mean index scores (0-100)
EWCS KWCS

2005 2010 2015 2010 2011 2014 2017

Cognitive 
dimension

Solving unforeseen problems 81 82 83 54 63 57 63 

Carrying out complex tasks 60 58 63 30 26 34 38 

Learning new things 69 68 72 25 22 32 30 

Working with computers, smartphones and laptops, etc. (at least a quarter of the time) 36 44 57 39 34 46 51 

Ability to apply your own ideas in work(‘sometimes’, ‘most of the time’ and ‘always’) 77 75 78 84 85 82 87 

Decision 
latitude

Ability to choose or change order of tasks 63 66 68 62 55 48 45 

Ability to choose or change speed or rate of work 69 70 71 61 56 46 42 

Ability to choose or change methods of work 67 67 69 60 53 45 43 

Having a say in choice of work colleagues(‘always’ or ‘most of the time’) 24 27 29 41 47 34 44 

Organisational 
participation

Consulted before objectives are set for own work(‘always’ or ‘most of the time’) 　 47 46 37 37 36 43 

Involved in improving the work organisation or work processes of own 
department or organisation (‘always’ or ‘most of the time’)

　 47 49 34 33 34 42 

Ability to influence decisions that are important for your work(‘always’ or ‘most of the time’) 　 40 47 37 41 31 45 

Training

Training paid for or provided by employer over the past 12 months (or paid 
by oneself if self-employed) (%)

26 34 38 28 18 28 31 

On-the-job training over the past 12 months (%) 26 32 34 16 9 13 16 

Mean index scores (0–100)
Skills and discretion index

Trend index score based on limited number of indicators
62 63 66 40 42 4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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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Cognitive dimension of work 업무 인지 차원

창조적인 업무와 업무의 변화는 직장내에서의 자기 계발에 동기가 될 수 

있다. 유럽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풀거나(Solving unforeseen problems),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거나(Carrying out complex tasks), 새로운 것을 배우

거나(Learning new things), 업무에 자신의 생각을 적용(Ability to apply

your own ideas in work)할 수 있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컴퓨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사용 비율 또한 유럽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앞선 자료에서 한국의 젊은 근로자들은 직장 내에서 즐거움

을 찾고자 하지만 현실은 기회를 제공받지 못 했다.

3.5.2. Decision latitude 의사결정

업무의 의사결정과 재량은 근로자의 기본요소(fundamental for workers)

로 업무 요구가 왔을 대 근로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부족하면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에 부담

을 줄 수 있다.

[그림. 회사 규모·업종·직종에 따른 업무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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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순서, 작업방법, 작업속도/작업률은 유럽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

고,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업장 규모(Company size), 종사상지위(Status)와 

직종(Occupation)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사업장규모가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에서 업무 재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이 없는/

있는 자영업자가 근로자(Employee)보다 재량권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업종은 유럽의 경우 관리자, 전문가 및 농업 근로자는 직장에서 더 높

은 수준의 재량을 가진다. 한국은 농업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Craft workers)와 관리자가 높은 재량을 가진다.

3.5.3. Participation in the organization 조직 참여

참여(Participation)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결

정에 관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직무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근로자의 참

여는 이전 섹션 ('의사결정 (decision latitude)')에서 논의되었다. 이 섹션에

서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가에 중점을 둔다.

유럽은 근로자의 절반정도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여

한다. 46 %는 업무 목표가 설정되기 전에 상담을 받거나 (Consulted

before objectives are set for own work), 49% 는 부서나 조직의 작업 조

직이나 작업 과정의 개선의 참여하고(Involved in improving the work

organization or work processes of own department or organization),

47%는 업무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bility to

influence decisions that are important for your work)고 답변하였다. 직

종별로는 관리자, 농업 근로자, 전문가 순으로 조직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은 40% 초반의 근로자들이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여한다. 43 %는 업무 목표가 설정되기 전에 상담을 받거나 (Consulted

before objectives are set for own work), 42% 는 부서나 조직의 작업 조

직이나 작업 과정의 개선의 참여하고(Involved in improving the work

organization or work processes of own department or organization),

45%는 업무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bility to

influence decisions that are important for your work)고 답변하였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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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로는 관리자, 전문가(Professionals), 기술자(Technicians), 농업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Craft workers)들이 조직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직종에 따른 의사 결정 참여]

3.5.4. Access to training 교육훈련

최근 12개월 동안 교육훈련(Training) 여부는 유럽은 38% 한국은 31%로 

한국이 약간 낮기는 하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에OJT의 경우 유럽은 

34%인 반면에 한국은 16%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3.5.5. Use of ICT at work

업무에 컴퓨터, 랩탑, 스마트폰과 같은 ICT 기기 사용 시간은 시간에 지

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유럽이 상대적으로 ICT 기

기를 한국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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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CT 사용 수준]

ICT 사용 강도(intensity)를 높음(high), 중간(medium), 낮음(low)로 구분

하여 직종(occupation)에 따라 분석하였다. 한국은 사무종사자(clerks)가 높

음이 67.5%로 다른 직종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뒤이어 

전문가, 기술자, 관리자 순으로 이어졌다. 농업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는 근무시간에 ICT

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2010 년부터 2015 년

까지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농업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는 ICT를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국과 유럽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ICT를 많이 사용하는 직종일수

록 더욱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변화하였고, 사용하지 않는 직종들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강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ICT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ICT를 높은 강도로 사용하는 근로자들과 공존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작업환경이 다른 두 그룹이 공존하여 일하게 

된다면 서로 다른 업무 방식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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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직종에 따른 업무 시 ICT 사용비율, KW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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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직종에 따른 ICT 사용 비율, EWCS]

3.5.6. Teamwork

팀제(Teamwork)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술 및 재량(skills

and discretion)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팀제(Teamwork)는 항상 같은 

팀(Single teams)으로 일하는 경우, 여러 팀(Several teams)으로 일하는 경

우와 팀제로 일하는 않는(No teamwork) 경우로 구분한다. 그리고 팀제

(Teamwork)로 업무 시 자율성(autonomy)은 일의 배분(on the division of

tasks), 팀장 선정(who will be head od the team)과 일의 시간 계획(the

timetable of the work)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로 판단한다.

위의 사항에서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자율성이 없는(No

autonomy) 경우로 분류하고,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성이 있는(Full

autonomy) 경우이며, 1~2가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자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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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Some autonomy) 경우로 분류한다.

한국이 유럽보다 팀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항상 단일팀으로 근무하는 것이 여러 팀으로 일하는 것보다 업무 자율성

이 더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5.7. Task rotation 순환근무

순환근무(Task rotation)은 근로자가 동료와 업무 관련 활동을 주기적으

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순환근무(Task rotation)은 상관/관리자가 작업을 

결정하는 고정(fixed-task)/다중(multitasking) 작업과 근로자가 작업을 결정

할 수 있는 고정/다중 작업으로 분류된다. 다중작업(multitasking)은 순환

근무 시에 각기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한국은 91%가 순환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근로자 중 

9%만이 순환근무에 해당되었다. 이와 달리 유럽은 절반에 가까운45%가 순

환근무에 투입되었다. 다중 업무를 해야하는 비율은 총 35%나 되어, 순환

근무 시에 각기 다른 작업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된 순환근

무를 하는 근로자는 10%로 나타났다. 순환근무의 작업 분배는 근로자 스

스로 하기보다는 관리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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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망 지수 결과

[표. 전망 지수 결과]

한국과 유럽의 종사상 지위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는 한국이 16%, 유럽이 10%였

으며, 일용근로자(Employee, other or no contract)는 한국이 4%, 유럽이 

11%로 나타났다. 경력전망(Career prospects)으로는 유럽이 39, 한국이 40

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럽은 경력전망이 31에서 39

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주었으며, 한국은 43에서 40으로 감소하는 추세이

다. 직업안정성(Job security)는 유럽은 14에서 16으로 증가하였고, 한국 또

한 6에서 10으로 증가하였다. 다운사이징은 22%가 경험했다고 답변하였다.

Prospects index: proportion of workers in EWCS/KWCS 
and mean index scores (0-100)

EWCS KWCS

2005 2010 2015 2010 2011 2014 2017

Employment 
Status-

What kind of 
employment 
contract do 
you have in 
your main 

job?

Self-employed with employees 5 4 5 6 6 6 6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12 11 10 17 30 16 16 

Employee, indefinite contract 64 67 67 55 44 55 63 

Employee, fixed-term and temporary 
employment agency contract

10 10 10 11 9 12 11 

Employee, other or no contract 9 7 8 11 10 10 4 

Career 
prospects

My job offers good prospects for career 
advancement 

31 32 39 43 53 32 40 

Job 
security

I might lose my job in the next six 
months

14 16 16 6 4 4 10 

Downsizing

During the last three years (or last year 
according to seniority in the company), 
has the number of employees at your 
workplace increased, stayed the same or 
decreased: decrease in employment

  22     

Mean index scores (0–100)
Prospects index   63   7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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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Career prospects 직업 전망

한국은 화이트칼라에 속하는 관리자(Managers),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

(Professionals and Technicians)와 사무종사자(Clerks)들은 소수인 6~9%만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에 반해 블루칼라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

(Elementary occupation)과 농어업(Agricultural workers) 40%가 넘게 현재 

직업이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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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Job security and employability 직업안정성 및 고용안정성

한국과 유럽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종사하는 직업과 유

사한 직장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와 반대로6개월 이내에 직

장을 잃을 것이라는 질문에 유럽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높은 값이 나타

났고, 한국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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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Change at the workplace 사업장 변화

월급과 급여에 관해서는 3분의 1정도가(한국 27%, 유럽 31%)가 증가하였

다. 근로시간은 한국은 9%만 증가한 반면에 유럽은 21%가 근로시간이 증

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업무에 대한 재량/권한은 한국은 16%증가, 유럽

은 22% 증가하였다. 과업과 업무는 한국이 16%증가, 유럽은 34% 증가로 

유럽이 한국보다 근로시간과 재량/권한, 과업/업무가 훨씬 더 많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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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득 지수 결과

EWCS/KWCS는 응답자에게 노력과 성과를 감안했을 때 적절하게 급여

를 제공받는 지 질문한다. 유럽은 적절한 임금 지급과 월 소득 사이의 관

계가 U자형을 보인다. 중간층  소득의 근로자가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한

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중간층 이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절한 임금을 

받는다고 답변하였다. 유럽과 달리 한국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가 

선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전 구간에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소득 분위수에 따른 소득 만족도]

3.7.1. Employee payment system 근로자 급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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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장 근무로 인한 추가 수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국

은 휴일수당/특근수당의 비중이 31%로 매우 높은 모습을 보였다. 위험수

당은 2010년 8%에서 2017년 17%로 유럽과 다르게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성과에 관련된 급여구성을 개인의 성과급, 배당금, 기업 성과급, 개수급/

능률급 4가지로 구분하였다. 유럽은 개인의 성과급, 기업 성과급, 개수급/

능률급, 배당금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개수급/능률급, 개인의 성과급,

기업 성과급, 배당금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유럽에 비해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개인 성과급, 개수급/능률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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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파견소감

q MOU기관 공동연구 통한 관계 지속 및 개선 발판 마련

❍ 공동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공동 연구 발판 마련

❍ 향후 MOU연장 등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형성

❍ 조사사업 업무 담당자들과 공동연구로 유대 형성

q 선진 조사사업 체험

❍ 조사사업 경험 30년 역사에서 얻은 실무 연구진들의 경험과 노하우 습득

❍ 공단 조사 시스템 및 조사품질관리 방안 기초자료 마련

❍ 근로환경조사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q 선진 연구기관의 연구행정 경험

❍ 선진 연구기관의 연구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개인 연구 능력 향상

❍ 효율적인 연구행정 기법과 연구흐름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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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종합의견

q 공단과 연구원 발전을 위한 제언

1. 연구보고서 작성 및 출간 개선을 위한 제언

❍ Eurofound 현황

  - Eurofound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같이 연구위원·연구원들이 

수행하는 자체 연구와 외부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위탁 연구과제, 

근로환경조사와 같은 조사사업으로 3가지 연구로 크게 나눠짐

  - Eurofound는 더 많은 이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연구보고서에 

별도의 공을 들임

  - 연구보고서 편집 및 검수 전담 직원을 채용하여 출간되는 연구보

고서를 관리하도록 함

  -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종의 별도의 참고 보고서

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함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표지]

  - 또한, 연구보고서를 획일화된 표지 디자인이 아닌 연구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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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표지 디자인을 별도로 제작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표지 디

자인만으로도 연구에 성격을 파악하게 함

[연구 성격에 따라 연구보고서 표지를 달리함]

  - 연구보고서를 읽는 이용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본문을 컬러로 

인쇄하고, 문단도 2단으로 나누어 보고서를 더 빠르게 익을 수 

있도록 구성함

: 본문을 2단으로 나눌 수 한 줄을 읽는 글자의 길이가 줄어 가

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짐

[컬러로 인쇄된 본문과 2단으로 구성된 본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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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개선방향

  - 연구원에서 출판되는 양질의 보고서를 더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

하기 위한 개선 작업 필요

  - 본문 내용을 컬러로 인쇄할 시에 예산문제로 제한이 된다면 연구

보고서 표지는 연구 성격에 맞도록 제작하면 더욱 많은 이용자들

이 접근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자들이 연구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

작·배포하여 내부 연구진들뿐만 아니라 외부 위탁 연구진들도 

참고하여 연구보고서 품질 확보 가능

  - 우리 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최종 편집까지 

모든 부분을 연구자가 작성하고 있음. 이에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검수 및 편집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필요하다고 판단됨

2. 근로환경조사 품질 관리를 위한 제언

❍ 조사원 관리

  - (Eurofound 현황) 2020년 제7차 유럽근로환경조사에서 태블릿PC

를 활용하여 조사

: GPS를 통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조사원 관리 방법 도입

: 오디오 녹음을 통한 응답자 정보 확인

: 조사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 및 iOS 버전을 개발하여 모든 태

블릿PC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발

  - (연구원 현황) 2020년 제6차 유럽근로환경조사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조사근로환경조사에 Eurofound와 같이 태블릿PC를 활

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 GPS와 같은 위치정보 사용하지 않음

: 오디오 녹음을 사용하지 않음

: 조사프로그램 윈도우OS 기반으로 개발하여 범용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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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원 개선방향) 위의 3가지 사항을 개선하면 향후 조사원 관리가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사 감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해야할 행정 소요도 줄일 수 있음

❍ 조사표 번역절차

  - (Eurofound 현황) 유럽근로환경조사는 3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

므로 조사표를 번역하는 작업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됨

: 번역절차는 2명의 번역가와 1명의 번역 책임자를 두어 2명의 

번역가가 각각 조사표를 번역한 결과를 번역 책임자가 최종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

  - (연구원 개선방향) 한국과 유럽의 근로환경조사는 조사표의 80%

의 문항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번역절차를 Eurofound의 방

법과 맞춘다면 번역 품질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3. 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조사사업의 필요성

  - 우리 공단과 연구원의 비전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의 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근로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치화된 근거 자료 필요

  - 조사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장의 현황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공단 

사업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써 역할 가능

  - (근로환경조사 도입배경) 산업재해율은 1968년 4.85%에서 최근 0.5%

대로 매년 감소한 반면 질병이환 만인율은 2000년 이후 급증 

→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 등 직업병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으나, 인간공학적 유해위험요인에 노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부재 

→ 전체 취업자의 전반적인 작업환경에 대한 데이터 필요

→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고용노동환경을 조사하여 

산재예방정책의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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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인간공학적, 심리사회적 유해위험요인 노출수준, 근로시간, 업무부
담, 자율성 등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심리·사회적 접근 필요

❍ 공단 조사사업 현황

조사명 조사규모 예산 담당부서

근로환경조사 5만 가구 17억 원 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5천 개소 4억 원 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작업환경 실태조사 18만 개소 58억 원 본부

❍ 신규 조사사업 필요성

  -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과 같은 종사상 지위와 같은 

분류의 역사는 100년도 정도

  - 빅데이터 시대, 스마트공장,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형태 등 기존

에 분류하던 방법으로는 근로자를 규정하지 못 할 정도로 근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함

  - 이에 통계청은 2021년에 종사상지위 분류체계 변경 하고자 함

  - 이에 공단과 연구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근로환경과 산업재해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신규 조사사업 필요

❍ 신규 조사방법 필요성

  - 기존 공단 조사사업은 고전적인 가구/사업장 방문을 통한 면접조

사를 기본으로 함

  - 면접조사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는 못 함

  -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사방법을 

개발되고 있음

  - Eurofound의 사업체조사(ECS:European Company Survey)는 사업체 

방문 대신에 전화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

  - 우리 공단 기존 조사사업에도 신규 조사방법을 도입하여, 기존 

조사방법과 적절하게 운영하여 방문이 어려운 가구/사업장도 조

사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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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수집자료 목록

q 조사방법론 연구

❍ 조사원 교육

  - 조사원 교육 교재

❍ 설문지 번역 절차

  - 번역가 가이드 라인

  - 번역 총괄 담당자 가이드 라인 및 교재

  - 번역 결과 예시문

❍ 보고서 작성방법 제안

  - Eurofound style guide(보고서 작성 가이드 라인1)

  - Writing for Eurofound(보고서 작성 가이드 라인2)

❍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 조사원 모니터링 전략 기획안

❍ 실사 주간 모니터링 시스템

  - 주간(Weekly) RAG Report(EWCS 개괄 보고서)

  - 주간(Weekly) BC Report(EWCS 실사 백체킹 보고서)

  - 주간(Weekly) 3NF Report(EWCS 표본 검수 보고서)

  - 주간(Weekly) Progress & quality Report(EWCS 응답자 정보 보고서)

q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연구

❍ Eurofound 발간 보고서 하드 복사본 수령

  - 6th EWCS Overview report

  - Women, Men and Working Conditions in Europe: A Report Based 

on the 5th EW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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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k organization and employee involvement in Europe

  - Sustainable work and the ageing workforce

  - Trends in job quality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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